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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이버민족주의와 수학

�분단영화를 통해 본 남북문제에 대한 감정구조 연구

강남준 (서울대사회과학대)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 연구

서이종 (서울대사회과학대)

�북한의 수학현황 분석

김도한 (서울대수리과학부)

{





1. 문제제기

그동안꾸준히진행되어온북한및통일에대한의식조사연구들은북한에대한우리의인식

과감정이‘양면적이고모순적’임을보여주고있다. 북한에대해‘적’과‘동포’라는상호모순적

이미지가반복적으로투여되는과정은대중의심리에도영향을미쳐애증, 공포심과동정심이병

존하는이중감정을구조화했다(전효관, 1997; 박명규, 2012). 적대국이자민족공동체라는북한의

이미지는 92년의 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적/동

포의이중성으로만설명되지않는좀더복잡한것이되었고, 북한과통일에대한우리의인식과

심경또한복잡해진것으로보인다. 동족이자적으로서의북한과의이중적관계는연평해전이나

천안함사건같은군사적긴장이나북핵문제를둘러싼외교적갈등, (그럼에도불구하고시도되

는) 경제적협력과지원같은다양한층위의사건들을통해우리의일상으로틈입된다. 

본연구는의식조사가아닌대중영화텍스트와그수용을통해북한과분단과통리에대한정

서구조(의변화)를밝히는데초점을두었다. 분단 60년동안격동의사회변화를거치면서북한에

대한우리의정서구조는변화를겪어왔다. 대중영화는한사회의정서구조에접근하는데특권적

인텍스트이다. 특히 1999년이후한국영화의최고흥행작의다수가분단을소재로한영화라는

분단영화를통해본
남북문제에대한감정구조연구

연구책임자 : 강남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박명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이범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선정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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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그영화를통해분단에대한정서에접근하는것이유효한작업이될수있음을암시한다.

90년대탈냉전의시대를거치며등장한이영화들은, 공산주의자들의비도덕성과잔학성을강조

하며 반공의식을 고취했던 냉전시대의 반공영화나 리얼리즘-휴머니즘적인 접근을 취했던 90년

대초중반의분단영화와구별되는주제와드라마적관습, 상상계를보여주었다. 

2. 윌리엄스의‘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

정서구조는‘특정장소와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이느끼는삶의질에대한감각’으로정의된

다. 이개념을처음제시한윌리엄즈에따르면그것은특정집단(계층, 세대등)이지닌공식적인

관념, 가치, 생각 뿐 아니라, 그러한 관념, 가치, 생각이적용되지않는 지점들과 그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체험과도관련된다. 이러한면에서정서구조는지배이데올로기나신화등과차별화되

며, 공식화되거나명확히정리된‘의식’과도구분된다. 따라서정서구조개념을통해남북관계에

대한우리사회의인식과태도를들여다본다는것은정책담론연구는물론기존의통일의식조사

연구와도차별성을갖는다. 남북문제에대한‘정서구조’는정부나정치권, 사회운동단체의명문

화된 통일/대북정책 프로그램이나 정치적 프로젝트, 언론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그런정형화된논리로는포착되지않고명료하게드러나지도않는지금이순간우리사

회가갖고있는삶에대한감각을포괄하기때문이다. 

3. 연구대상과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분단영화의정서구조를규명하기위해한편으로는분단영화텍스트를분석하

고다른한편으로는분단영화에대한네티즌평을대상으로코퍼스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 텍스트 분석은 1999년 <쉬리>에서 2012년 <간첩>에 이르는 31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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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기에는관객수 1,000만을넘긴영화와수백명의관객밖에동원하지못한영화가모두

포함되어있다. 이것은본연구의목적이영화자체에대한평가가아니라, 영화의흥행성적이나

완성도의높고낮음에상관없이대중영화속에서작동하고있는인물유형및서사관습, 테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정서구조를 밝혀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분단영화는

첩보전을다룬간첩영화, 한국전쟁및군사적대치상황을다룬분단전쟁영화, 한국전쟁및분단

체제로발생하는이산의문제를다룬이산영화의세가지하위장르로나누어이들각장르가북

한과분단을어떻게재현하고있는지테마를분석하고, 그러한테마들이환기하는정서구조를분

석하였다.   

코퍼스분석에서는 2002~2012년사이에나온분단영화 34편에대한 20,925개의영화평(총단

어수 8,640,748) 코퍼스를대상으로네티즌이사용한정서어휘의출현패턴을분석하고, 이를통

해분단영화에대한네티즌의정서의특징을살펴보았다. 

4. 분단영화텍스트와정서구조

1) 간첩영화

2000년대의간첩영화는<쉬리>, <간첩리철진>, <이중간첩>, <그녀를모르면간첩>, <의형제>,

<스파이파파>, <간첩>으로, 이들은첩보액션영화와간첩코미디영화로나뉘며, <쉬리>(1999)

와 <간첩리철진>(1999)이각각그원형텍스트라고할수있다. 

2000년대간첩영화의테마는감정과자유의지를존재로서의간첩, 액션영웅으로서의간첩, 직

업으로서의간첩, 일상과가족중심주의, 적대의약화와남북공조의판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액

션영웅으로서의 간첩은 첩보액션영화에서, 직업으로서의 간첩은 코미디 영화에서 전형적인 인

물형이다. 코미디의간첩에서간첩의액션은첩보액션영화에서보다더과장되게그려진다. 가족

중심주의의테마는첩보액션영화에서는가족구성의실패를통해, 그리고코미디에서는가족의

일상을통해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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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영화에서간첩은‘비인간성, 패륜성, 잔학성, 법과질서에대한위협’을표상했고, 반공영

화의내러티브는이들을제거하거나(일망타진) 우리체제내로포섭함으로써(자수), 불안과불균

형을해소하고안도감을제공하며남한체제의우월성을설파하는경향을보였다. 반면 2000년대

간첩영화에서간첩은‘괴뢰’의이미지를벗고‘감정을지닌존재’이자자신의운명을‘선택’하

는모습을보인다. 간첩은첩보액션영화에서는‘액션영웅’으로, 간첩코미디영화에서는‘직업

인’이자‘서민’으로재현되는경향을보인다. 두하위장르모두에서‘일상-가족중심주의’의테

마가두드러지며, 남북의비밀요원간의‘적대적’대립이아닌‘남북공조의판타지’가펼쳐지기

도한다. 

간첩영화의 정서구조는 냉전의 흔적으로서의 두려움과불안, 간첩에 대한 감탄과연민의 공

존, 남북한양쪽체제에대한비판적정서로요약해볼수있다. 간첩분단영화에주변적인인물들

속에여전히출현하는냉혈한간첩의관습은냉전의흔적으로서‘두려움과불안’을여전히표현

하고있지만, 뛰어난액션영웅인주인공간첩들은관객의감탄을불러일으키며, 그럼에도남과

북양쪽에서버림받는분단체제의희생자로묘사됨으로써연민과비감또한자아낸다. 한편간첩

영화는첩보액션과코미디물공히북한의경제난을배경으로삼으며, 지도체제의약화를암시한

다. 이렇듯무능한북한체제는이제더이상두려움을주지못한다. 그러나그대립항으로제시되

는남한체제가선망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밥벌이로서간첩질을업으로삼는생활형간첩

에대한풍자는종종돈만있으면무엇이든가능한남한사회에대한비판의식으로연결된다.

2) 분단전쟁영화

2000년대의 분단전쟁영화는 크게 분단의 군사적 대치를 소재로 하는 분단대치영화(<공동경

비구역, JSA>, <실미도>, <DMZ, 비무장지대>, <천군>), 전투 장면이 서사의 중심인 전쟁액션영

화(<태극기 휘날리며>, <포화속으로>, <고지전>), 민간인과 군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

는민간인전쟁영화(<웰컴투동막골>, <작은연못>, <적과의동침>의세하위장르로나누어진다.

2000년 <JSA 공동경비구역> 이후 분단전쟁영화는‘인간적’이지만귀순하지않는북한군, 남

북한병사들의만남과교류, 전쟁체제의부당함, 규율을위반하는청년병사, 전쟁에의한민간인의

희생등을주요테마로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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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사를 사악하고 비열한 존재가 아니라 도덕성을 갖거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재현하는것은그들을죄책감없이처단할수있는‘적’이라고설득하던반공영화에서는금기시

되었던 드라마적 관습이다. 이러한 관습의 정착은 북한군에 대한적대감정의와해와반-반공정

서를드러내준다. 

남북병사들의만남과교류테마는비록분단체제의엄혹함에대한현실감각을담고있지만

억압적분단체제를벗어나고자하는소망을영화적상상력을통해드러낸다. 영화는개인적수준

의 친교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류에대해서는따뜻하게묘사하는반면정부차원의

교류는거리감이나불신을드러내는경향이있다. 남북한병사들간에교류의매개가되는것은

민족적인것이아니라이국적이거나‘현대적’인물건이나대중문화이다. 이는과거공동체의복

원보다분단이후세대간의새로운남북교류를표현한다고해석할수있다. 

냉전시대반공영화에서북한군의만행이두드러지게표상된반면, 1990년대분단영화에서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군 지휘부의 비합리성과 잔혹함, 이로 인한 민간인과 병사의 희생이 부각된

다. 특히2000년대분단전쟁영화에서는전쟁체제에대한병사들의저항과자율성이눈에띄게강

조되는데이는체제에대한비판의식과탈피욕구를드러내준다. 

심층적인수준에서분단체제에대한저항은윤리적판단에있어서일상적인삶에우선적가치

를두는시대적정서를반영한다. 영화는가족과동료를이념과안보보다우선시하며적과교류

하거나명령불복종, 상관살해등을중대한군율위반을시행하는주인공들을배치하는데, 그들

의행위는가족, 동료와함께하는일상적인삶을아름답고따뜻한것으로낭만화함으로써정당

화된다. 

3) 이산영화

한국전쟁 직후 이산 멜로드라마가 전쟁으로 헤어진 연인과 가족의 기구한 운명을 그려내며

통한의정서를강조한반면, 1980년대중반 <그해겨울은따뜻했네>와 <길소뜸>은이산가족의

‘행복한’재결합에의문을제기한바있다. 2000년대이산영화는이산코미디영화(<간큰가족>,

<비단구두>, <만남의광장>)와탈북자영화(<태풍>, <국경의남쪽>, <크로싱>, <무적자>, <무산

일기>, <풍산개>)로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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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이산코미디영화

이산코미디영화는코미디영화의장르관습을차용한다는점에서이산멜로드라마와구분된

다. 이산코미디의주요테마로는이산가족의한과고통, 효, 미디어를통한현실조작, 한국전쟁의

상흔, 레드콤플렉스, 적이자혈육으로서북한등이있다. 

이유형의영화는이산 1세대의망향정서과치유에초점을맞춘다. 이산 1세대의상실감과죄

책감은전후세대의통일사기극이나북한친지들의위장귀순을통해해소되지만, 해피엔딩의안

도감과해방감을제공하지는않는다. 전후세대의유교적인감수성, 즉‘효’와‘가족정서’역시

이유형의영화에서지배적으로드러난다. 이는전후세대가전쟁세대를이해하도록만드는기제

이자, 북한의친인척들을가족의테두리안에끌어안도록만드는끈으로작용한다. 레드콤플렉

스에대한조롱에서드러나듯반공정서는약화되지만, 두노인의기억과행동에서한국전쟁의상

흔은존속된다. 또한공식적인통일담론외에개인적인이해득실에따라통일을배척할수도있

다는통일에대한타산적접근도역시눈에띈다.   

⑵탈북자영화

탈북자 영화는 탈북액션영화(<태풍>, <무적자>, <풍산개>), 탈북멜로드라마(<국경의 남쪽>,

<크로싱>), 탈북독립영화(<무산일기> 등으로나뉜다. 이영화들에서는이산의고통, 가족애와더

불어, 무기력한사회부적응자, 혹은유능한범법자로정형화되는탈북자의표상이등장한다. 

탈북자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재생산되는이산의경험과상실의고통이다. 이 영화에서

상실은가족의죽음, 연인과의결별같은회복불가능한성격의것이고, 주인공이죽음에이르는

경우도많다. 이러한내러티브구조는이들의비극적상황에대한연민을야기하지만, 동시에탈

북자들과우리사이의행복한공존을꿈꿀수없는우리사회의상상력부재를함축한다고볼수

도있다.

탈북자에 대한 이분법적 재현은 연민과공포사이에서동요하는 이중적 정서를 야기한다. 탈

북멜로드라마나탈북독립영화에서탈북자는종종빈곤과실업, 범죄의위협에시달리는실패자

로등장하는데, 이는관객들에게연민뿐아니라답답함을자아낸다. 반면탈북액션영화는카리

스마와전투능력으로무장한유능한범법자로서탈북자를묘사하고이는관객들의공포를자극

한다. 이 두상반된정서는 1990년대중반이후탈북자정책의변화로 IMF 이후경제위기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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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주변부로편입되는탈북자들에대한우리의복잡한심경을드러낸다.

이들영화에서북한은극악한경제난과비인간적인수용소생활을통해재현되며, 이는북한

주민들에대한연민과무능한북한체제에대한반감을불러일으킨다. 그러나자본주의남한사회

의비정함도함께다루어지므로, 탈북자영화가반드시남한체제가우월하다는감각을자극한다

고보기는어렵다.  

5. 분단영화수용자의정서분석

분단영화를관람한수용자들의정서구조를파악하기위해영화평정서어휘사전과정서어휘

체커를개발하여네티즌영화평에대한코퍼스분석을수행했다. 포털사이트네이버의영화리

뷰네티즌영화평게시판에서2002년이후개봉한분단영화34편에대한네티즌리뷰를수집하여

형태-의미주석코퍼스로변환시켰다. 총 20,925개영화평에대해총 8,640,748 단어의영화평코

퍼스가구축되었다. 

영화평코퍼스네나타난수용자의정서를이해하기위해정서어휘목록을수집하고, 이를49개

범주로구분한뒤, 별도로개발한정서표현체커를사용해각범주가개별영화, 하위장르별로어

떤빈도로등장하는지조사하고, 이를분단영화평균빈도와비교함으로써분단영화하위장르와

전체분단영화에대해표현된정서의특징을분석하였다.

간첩영화

䤎냉전의 흔적으로서
두려움과 불안

䤎연민과 감탄의 공존

䤎남북한 양쪽 체제에
대한 비판적 정서

분단전쟁영화

䤎이분법적 적대감정의
와해

䤎교류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감각

䤎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

䤎일상 중심의 윤리적
정서

이산코미디영화

䤎상실의 슬픔과 상상적
치유

䤎효와 가족의 확장

䤎반공정서의 약화와
전쟁의 트라우마

䤎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타산적 접근

탈북자영화

䤎이산의 경험과 비극적
정서

䤎연민과 공포 사이에서
동요하기

䤎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과 북한제에 대한
반감

䤎한국사회의 비정함에
대한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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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위장르별정서범주의특징

영화의장르적속성이영화평의정서표현에반영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코미디요소를포

함한영화들에서는재미@, 웃음@, 기쁨@의정서범주가두드러졌고, 비극적서사를다룬탈북멜

로드라마에서는 슬픔@과 아픔@의 정서범주가 지배적임이 나타났다. 또한 첩보액션영화에서는

긴장@, 놀람@, 감탄@의정서범주가다른영화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출현함을볼수있었다. 

또한영화의내용과정서범주출현패턴이조응하는양상도볼수있었다. 예를들어잔혹한간

첩표상이두드러진영화와전쟁의참상이그려진영화의평에서는두려움@이상대적으로부각

되었고, 남한사회에부적응을보이고불행을겪는탈북자를재현한영화의평에는불편@, 연민

@, 답답@ 등이상대적으로두드러졌다.

2) 분단영화정서어휘출현패턴의특징

첫째, 네티즌수용자가분단영화에대해가장많이언급한정서는슬픔이었다. 슬픔@ 범주는

전체 8,640,748 단어중에모두 13,027회출현하여 49개정서범주중가장많이등장하였다. 또한

‘슬픈상황’과연관성있는것으로분석된감동@ 범주도 2번째로많이등장하였다(10,659회). 이

는여전히분단영화속에서‘슬픔’이분단을대하는대표적인정서임을보여준다. 슬픔@ 범주에

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장르는“민족의비극”인한국전쟁을다룬영화들이었다(6편의영화

에대해6,642회, 전체의51.0%). 

둘째, ‘간첩’, ‘이산가족’, ‘군사적대치’, ‘민간인학살’과같은심각한소재의영화에대해대

중관객들이 재미와 웃음의 틀로 영화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재미@ 10,655회; 웃음

8,035회). 이는분단영화가이러한소재를액션이나코미디의틀로다루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이는분단문제에대한‘가벼운’태도로비판될수도있지만, 냉전적사고와정서의약화나남북교

류에대한기대를반영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도있다. 특히남북교류와관련하여잘형

상화된 영화 속 코미디 요소(대표적으로 <웰컴 투 동막골>, <의형제>)는 남북 사람들의 만남을

따뜻하고화기애애한것으로만드는데기여하기때문이다. 이러한영화의영화평에서는좋아함

@, 행복@, 편안@, 정겨움@ 등의긍정적인정서가상대적으로높은출현빈도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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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분단영화에대해‘실망’이나‘재미없음’, ‘황당함’등의부정적정서역시상대적으로많

이표명되고있었다. 이러한반응은주로흥행에실패한코미디장르의영화(코미디분단대치영

화, 이산코미디영화, 기타분단코미디영화)와일부탈북액션영화에서등장했다. 이중코미디영

화들에대한부정적평가는이영화들이가장자유롭고개방적인방식으로분단체제규범의위반

과 남북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에 대한 상상을 다룬 영화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

다. 분단상황의엄혹함과남북교류에대한자유로운상상(예를들면, <웰컴투동막골>, <의형제

>)이 함께 형상화된 영화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유로운 상상에

대한거부라기보다는분단현실의중요성을외면한영화들이폭넓은대중적공감을얻지못했음

을보여준다.

6. 분단영화의정서구조와그함의

윌리엄즈는『영화서문』에서드라마의전통과관련해서영화를논하는가운데, 드라마의관습

이한시대의정서구조를보여주는핵심적인부분이라고지적한바있다. 정서구조가변하면새

로운표현수단들이인식되고실현되며, 낡은수단들은공허하고인위적인듯보이게된다는것

이다(Williams, 1954, p. 22). 정서구조와드라마관습간의이러한상동성은, 관습이생산자와수

용자가암묵적으로동의한표현수단이라는점에서비롯된다. 관습의변화는우발적이고사소한,

기술적선택의결과가아니라, 그것을수용할만한정서구조를지닌관객들이존재할때만가능

하다(Williams, 앞의책). 이런면에서2000년대분단영화의관습변화는이시기의정서구조를고

찰하는출발점이된다. 여기서는분단영화에서시도된장치들과요소들이관객들에게어떻게수

용되고교섭되고거부되는가를먼저검토한뒤, 분단영화의정서구조와그것이통일에대해갖는

함의를논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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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단영화의관습변화와그함의

⑴희극적코드의도입

2000년대분단영화의중요한특징은희극적코드의도입이다. 전통적으로슬픔과고통, 공포

가강조되던분단영화에‘웃음’이개입될여지가생겼다는것은주목할만한변화다. 분단영화와

코미디장르의혼종은 60여년의시간이흐르고전쟁세대가전후세대로대체되면서우리사회가

전쟁과이산의트라우마로부터어느정도벗어났음을시사한다. 여기서‘웃음’은한국전쟁, 남북

한간의군사적대치, 간첩, 이산가족등자칫지나치게무겁고민감하게느껴질수있는소재들

에대한전후세대의이념적, 심리적방어기제를해제하는장치로기능한다. 

민간인 학살을 다룬 민간인 전쟁영화나 휴전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모티브로 삼

는 분단대치영화에서 희극적 장치는 한편으로는 전쟁과 이념대립의 부조리를 부각시키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병사들 간의 사적인 교류가 갖는 따뜻함과 행복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

다. 여기서‘웃음’은분단영화가드러내는반-반공정서에대한동조와남북교류에기대를함축하

고있다. 

한편 간첩코미디의 웃음은 생계형 간첩이라는 희극적 설정에서 유발된다. 이 하위 장르에서

는 북한간첩과 남한요원이 모두‘돈’(공작금의 형태로든 월급의 형태로든)에 전전긍긍하며, 가

족부양을위해고군분투하는서민가장으로묘사된다. 이것이현재의남한사회의풍토에대한

풍자의면모가있기는하지만, 이러한설정은체제와이념을넘어서는일상의경험이공감과동

일시의근거가되어있음을보여준다.  

이산코미디는이산가족 1세대인아버지를위해자식들이벌이는통일사기극이나땅굴로북

한 친지들과 오가는 민통선마을 같은 희극적 설정에 의존한다. 여기서 웃음은 비밀을 지키려는

이들과외부인간의오해사이에서발생하며, 관객들에게가족의만남을불법화하는분단체제의

우스꽝스러움을전달한다.

희극적 요소가 탈북자 영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는 탈북으로 인해

생겨난새로운형태의이산이제기하는여러문제들이아직현재진행형이고, 따라서여기에희

극적인장치를적용시킬만한심리적인거리를확보하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흥미롭게

도한국대중영화에서두드러지게퇴조한멜로드라마적요소는탈북영화에서만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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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공동경비구역 JSA>(2000) 이후흥행에성공한분단영화들은희극적요소를도입했으

면서도분단체제의냉엄함에대한현실감각과균형을유지하는데성공한영화들이다. 즉거기에

는슬픔과웃음의균형, 대치와화해의긴장이있다. 이는희극적요소에전적으로의지한영화들

이흥행에실패했을뿐만아니라코퍼스분석에서도실망/지겨움/황당함의반응을얻고있는것

에서도확인된다.

⑵액션과스펙터클의강조

2000년대 분단영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액션/스펙터클의 강조를 들 수 있다. 1960~70년대에

국방부의지원까지받아가며제작되었던대작국책반공영화들역시당시로서는스펙터클한영

상과화려한액션을제공했지만, 그 영화들은이념적이고멜로적성격이강했고액션영웅은항

상우리국군이나방첩대대원이었다. 이와달리 1999년 <쉬리> 이후‘한국형블록버스터’는한

국전쟁과분단을소재로할리우드식전쟁영화와첩보영화, 액션어드벤처, 홍콩누아르등의관

습을도입해서흥행에성공한오락영화들이었다. 

이 영화들은북한특수부대요원, 간첩, 탈북자에액션영웅의자리를배정한다는점에서반공

영화와 구분된다. 이들은 자살이나 망명의 형태로 우리 사회로부터 제거되지만, 종종 국군보다

북한군이, 국정원요원보다간첩과탈북자가더노련하고유능하며매력적인인물로설정된다는

사실은주목할만하다. 이는우리사회가북한군이나간첩의액션을즐길만큼이념대립의중압

감에서벗어나있음을보여준다. 다른한편으로이러한재현은우리체제의우월성에대한자신

감의표현으로해석될수도있다. 

2) 분단영화의정서범주

2000년대분단영화에서드러나는정서범주는①탈이념과체제비판적정서, ②가족과일상

을중시하는소시민정서, ③연민과공포사이의동요, ④사적교류에대한기대와공적협력에

대한회의로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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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탈이념과체제비판적정서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는 반공정서에대한반감과북한에대한적대감의약화가 전반적으로

드러난다. 반공정서의 약화는‘인간적인’북한군/간첩의 재현에서 가장 확연히 감지된다. 반공

영화에서북한군의인간적인묘사가용공시비를낳았던것과달리, 분단영화는인간적인인민군

들, (때로 국정원 요원보다더) 인간적인 간첩들을보여준다. 1950~60년대 반공영화에서북한군

과 간첩은 잔인무도한‘괴뢰’로 묘사되며(이들은 대개 영화의 부수적 인물이었다) 전멸/일망타

진당하거나, 인간적인북한군/간첩(이들은대체로영화의주인공이다)은전향/귀순하는것이내

러티브의관습적인결말이었다. 2000년대분단영화의중요한특징은‘인간적임’의성격이변화

했다는것이다. 이전의휴머니즘계열의분단영화에서인간적인북한군이이성과인격, 도덕성을

갖춘실존주의적지식인으로묘사되었다면, 2000년대분단영화에서인간적인북한군/간첩은감

정, 욕망, 결함을지닌통속적인존재로그려진다. 

그 결과 이전 반공영화에서의‘귀순/전향’의테마가사라진다. 반공영화와 달리 2000년대 분

단영화에서는인간적이지만귀순/전향하지않는북한군과간첩이등장한다. 탈북자만이한국으

로넘어오지만이들은대부분정치적망명객이라기보다는경제난민으로그려진다. 레드콤플렉

스또한이제더이상우리를구속하는힘을발휘하지못하며유쾌한비판과조롱의대상이된다.

분단코미디에서간첩, 무장공비에대한사람들의관심은투철한반공정신이아니라금전적보상

(포상금)이나실적쌓기등개인적이익에서비롯될뿐이다. 

한편냉전시대영화가남한체제의우월성을과시하며북한체제의야만성과비인간성만을부

각시켰던 것과 달리, 2000년대 분단영화는 양쪽체제모두에대해비판적거리를 취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는한국전쟁을소재로하고있는전쟁영화의재현의변화에서가장두드러져서, 북

한군의양민학살만이아니라한국군과미군에의해자행된민간인학살이나포로처형등의잔혹

행위가 스크린 위로 불려나온다. 그 결과 어느 한 쪽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며,

민간인피해자들은물론국군과북한군, 미군까지도전쟁과분단체제의희생자였음이드러난다.

간첩역시이제남한자유대한의품으로안전하게귀순하지못하고종종남도북도아닌제 3의

세계를선택한다. 

1990년대 이후를 배경으로 삼는 분단영화에서는 현재 북한체제의무능함과남한사회의비정

함에대한비판적감각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북한체제의무능함은주로북한의경제난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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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된다. 분단영화에서간첩은북한의악화된경제상황으로몇년, 혹은몇달째지급되지않는

공작금때문에생계의위협을느끼며, 탈북자영화에서북한주민들은기본적인사회안전망조차

없이극악한식량난과질병에노출되어있다. 남한체제의비정함은배금주의와약자에대한편견

을통해재현된다. 간첩코미디에서남한사회에완전히동화된생계형간첩들은공작금을횡령해

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짜 비아그라 밀수를 생업으로 삼는 등 돈 앞에서는 도덕관념은

물론당에대한충성심도미련없이내팽개치는데이는간첩자체에대한부정적인재현이라기보

다는한국사회의배금주의정서에대한풍자이다. 탈북자영화는저임금과편견속에고립되고

좌절하는탈북자들의모습을부각시킨다.

분단영화에서 드러나는 양쪽 체제에 대한 비판은 종종 체제자체에대한불신과위반으로 표

출된다. 이는젊은세대의삶의감각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1990년대분단영화가전쟁

과분단체제에대한비판을제기하는데만족했던반면, 2000년대분단영화의주인공들은체제내

에서자신들에게주어진역할을거부하는경향을보인다. 전쟁영화에서남북한병사들은자신들

을소모품으로취급하는상부조직에항명하기며, 군율을위반하고교류하기도한다. 당과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부로부터 소모품 취급되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폐기’의 운명

앞에놓인간첩은자살을선택하며, 가장운이좋은경우망명에성공하기도한다. 국정원요원의

대간첩작전은종종국정원의관료주의의방해를받는다. 탈북액션영화에서도자신이담당한탈

북자들을동정해서그들의범죄행위를눈감아주는형사나, 상부명령에불복종하고동료들과함

께태풍속으로돌진하는해군장교가등장한다.  

⑵가족과일상을중시하는소시민정서

분단영화에서이념이빠져나간자리를채우는것은가족과일상을중시하는소시민정서이다.

분단영화에서는이념과대의명분보다가족, 연인, 동료등감정적애착의대상이더중요한판단

의기준이된다. 이는전쟁영화에서는동료의안위를위해상관살해와포로학살도용인하는남

북한병사의모습으로, 간첩영화에서는북한의가족을위해자신을희생하는간첩액션영웅이나

남한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생계형 간첩’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또한 이산 코미

디에서는‘효’가, 탈북자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주인공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놓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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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돈과생계가이념보다전면에배치된다. <간첩리철진> 이후하나의관습으로자리잡은

생계형 간첩에게 간첩질은 조국통일을 위한 신성한 임무가 아니라 한낱‘밥벌이’가 되며, 그는

가족을부양할공작금을타내기위해실적조작도서슴지않는다. 간첩의대립항에놓여있는국

정원요원 역시 자유세계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실적 압박과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리는 샐러리

맨으로그려진다. 이렇게해서간첩과국정원요원은가장으로서의의무감과고달픔, 구조조정(/

버림받음)에대한불안을공유한다. 이산코미디에서는통일시범마을로선정되었다는소식에번

거롭다며시큰둥하다가경제적보상이주어진다고하자반색을하는주민들이등장한다.  

⑶연민과두려움사이의동요

2000년대의 분단영화의 정서범주는 연민과공포(두려움) 사이의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는간첩영화와탈북자영화에서공통되게등장한다. 

<쉬리> 이후북한간첩은남한의비밀요원보다항상더매력적이고, 민첩하고, 유능한모습으

로등장한다. 이들의카리스마와전투능력은관객의감탄을자아내는동시에북한의위협에대한

근심을자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언제든지‘버림’받을수있는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남과

북어느곳에도속할수없는이고독한간첩의불안과두려움은관객의연민을불러일으킨다. 

탈북자영화에서도양가적인정서가발견된다. 목숨을걸고온갖고초끝에남한에도착한탈

북자는 종종 실업과 빈곤에 고통 받는 사회 부적응자로 재현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위협하는범법자로그려진다. 한국사회에서느닷없이하층민으로편입된탈북자들이느

끼는 불안과 좌절이 관객에게 안타까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면, 한국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내몰리면서범죄의세계로편입된탈북자의모습은그들이우리의안전을위협할지모른다는불

안과공포를불러일으킨다. 이는네티즌영화평에서도확인되는데, 탈북자가사회부적응자로등

장하는 탈북멜로드라마와 탈북독립영화에 대해서는 답답합/연민이, 탈북자가 범법자로 나오는

탈북액션영화에대해서는미움/분노/원망과더불어불안/연민이상대적으로많이등장한다.

⑷사적교류에대한기대와공적협력에대한회의

2000년대분단영화들이남북교류와공조에대한기대와회의사이를오간다. 이것은남북간

의교류에대한상상계가여전히제한되어있음을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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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영화에서성공적인남북교류는대개개인적인친교의수준에서발생한다. 전쟁영화에서

남북한병사들간의우정이나, 민간인마을에서남북한군의공동생활, 간첩영화에서간첩과국정

원직원의사랑/형제애, 이산코미디에서땅굴을통한이산가족재회등이그것이다. 그러나이러

한사적교류는빈번히좌절되고비극적인결말을맞는데, 이는분단체제의냉엄함에대한우리

의감각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남북한 당국자 간에 진행되는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노력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묘사

되는것도특징적이다. 정전협정에도불구하고병사들은마지막순간까지영토확보를위한전투

에내몰리고, 남북한간의해빙무드로간첩은곤경에빠진다.  

3) 분단영화의지배적정서구조

이상의분석에서볼수있듯이 2000년대분단영화에서드러나는지배적인정서구조는체제에

대한 불신과 일상(생활)중심의 소시민 정서이다. 반공영화를 가득 채웠던 냉전적 반공정서와

1990년대 분단영화의 중압적인 역사적 소명의식은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 영화는이념대립에대한반감과기존질서전체에대한불신을드러내며, 이를벗어나고

자하는젊은세대의감각을반영한다. 이념과체제는가족과일상으로대체된다. 분단영화에서

중요한것은더이상자유주의이념을지키는것도, 위기에빠진조국을구하는것도아니다. 남

북한병사든, 간첩이든주인공은모두일상적생존과개인적인애착의대상을지키기위해분투하

며, 삶의풍요로움과기쁨, 즐거움은모두이러한사적영역에귀속된다. 

이는 분단영화에 대한 네티즌 영화평 코퍼스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정서 패턴과도 연관지어

해석할수있다. 2000년대의분단영화에서코미디와액션의요소가지배적인관습으로자리잡으

면서, 분단영화에 대한 네티즌 영화평 코퍼스는‘재미’와‘웃음’이 지배적인 정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코퍼스분석은분단영화에대한지배적인정서가여전히‘슬픔’임을보여주고있다. 이

는 가장 성공적인 분단영화들이 코미디의 요소를 도입했으면서도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라는데서도확인된다. 전쟁중의남북한병사들간의우정, 간첩과국정원요원간의사랑은번번

이좌절되고비극적결말을맞는다. 이러한슬픔은한국전쟁및이념과체제에의해희생되는사

람들에대한정서이다. 반면에영화의희극적요소와‘웃음’은남북병사들간의소소한교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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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요원과간첩사이의가장으로서의공감대에기반을둔우정에주로배치된다. 이는남북교

류와관련해서공적인교류에대해서는회의를표시하며오히려개인들간의사적인친교에대해

희망을표시하는이중적정서와도연결된다. 이는공적인체제에대한불신과사적인영역을중시

하는소시민정서의교차 속에서 생성된 것이다.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 남한군과 북한군, 군인

과민간인, 간첩과국정원요원, 이산가족과탈북자의재현은남북어느쪽이든이념과체제의논

리로개인의희생을강요하거나일상을파괴하는것에대한비판을드러내며, 개인의생명, 가족,

우정, 생업, 놀이와친교등의일상적가치에더의미를부여하고있다.  

4) 남북교류와통일에대한함의

윌리엄즈에따르면대중예술은기존의정서구조를반영하기도하지만, 새로운정서구조에영

향을 미치고 정서의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것이 분단영화가 드러내는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소망과비전이중요한이유이다. 

2000년대분단영화의네티즌영화평에서나타난‘통일’단어의사용방식은이런점에서매우

시사적이다. 분단영화의통일관을언급한관객의대다수는분단영화가통일을긍정적으로다룬

다고인식하고있었고영화를본뒤통일에부정적인자신의태도를반성했다는관객도소수존

재했다.

반면, 통일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수긍하지만그비율은노무현정부에서이명박정부로넘어오면서감소되었다. 또한관객

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통일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에무관심하다고여기는관객들이많았다. 게다가통일에긍정적인관객들이주로북한동포

에대한연민이나인간적인교류, 민족으로서의동질감, 이산가족의고통해결등정서적이고추

상적인이유로통일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통일에부정적인관객들은북한의호전성, 경

제적부담, 남북한정부의정책등구체적이고현실적인문제를언급하는경향을보인다.  

관객들의진술은 2000년대분단영화의‘탈분단정서’와조응한다. 분단영화는분단체제를벗

어나고자하는평범한사람들의욕망과의식을특징적으로보여주지만, 구체적인방법론이나지

향점은제시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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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1999년잘만든액션블록버스터로인식되었던<쉬리>는바로이탈분단정서에

토대를둔 2000년대분단영화의효시였다. 지난 10여년간분단영화는이영화의흥행에힘입어

평온한일상과사랑하는사람을지키기위해분투하는주인공들을전면에내세우고, 이들의시선

과경험을통해한국전쟁과분단체제의질곡을조명하는방향으로선회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영화적 상상계 역시 변형시켰다. 북한 병사와 간첩은

우리와마찬가지로살아남으려애쓰는누군가의소중한자식, 연인, 부모로재조명되었고, 이것은

다시이념과체제의벽을넘어그들과우리가만나고친구가되는것을꿈꿀수있게만들었다. 

수작으로 평가받았던 <공동경비구역, JSA>나, <웰컴 투 동막골>, <의형제>는 모두 분단체제

한복판에만남과교류의소망을환상적으로구현한뒤그것이파국적인결말로치닫는과정을보

여준영화들이었다. 이러한내러티브는분단체제의현존을환기시키면서도우리의시대적정서

를반영함으로써흥행에성공할수있었다. 

그러나남북교류를개인들간의우호적인만남으로환원시키는이러한접근방식은남북한간

의이념갈등과체제대립같은현실적이고복잡한문제들을적극적으로교섭하기보다는외면하

고회피하도록만든다. 이것은이념과체제의문제를자신의삶과동떨어진것으로간주하고나

와가족, 일상에몰두하는‘소시민정서’가갖는한계이기도하다. 

다른한편으로분단영화의상상계속에만남이후의삶에대한전망이부재하다는것도주목

할만한문제이다. 여기서탈북자영화의비극성은매우시사적이다. 탈북자에대한재현과정서

는통일이후한국사회가평범한북한주민들에게어떤태도와관점을보여줄지가늠할수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분단영화에 필요한 것은 공존의 전망을 다루고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있는영화적상상력이다. 

수정  1905.4.23 9:4 PM  페이지19   g4-1 가상 프린터 2400DPI 175LPI

19



참고문헌

䤎Easthope, A. (1900). What a man’s gotta do: the masculine myth in popular culture. London: Routledge.

䤎Filmer, P.(2003). Structures of feeling and socio-cultural formations: The Significance of Literature and

Experience to Raymond Williams’s Sociology of Cultur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 199~219.

䤎Freud, S. (1917/2005). Mourning and melancholia. in Freud, S. Whiteside, S. (trans.) (2005). On murder,

mourning and melancholia. London, England: Penguin Books.

䤎Grossberg, L.(2009). Postmodernity and affect: All dressed up with no place to go.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䤎Harding, J. & Pribram, E. D. (2002). The power of feeling: Locating emotions in cultu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5(4): 4078~426. 

䤎Harding, J. & Pribram, D.(2004). Losing our cool? Following Williams and Grossberg on emotions. Cultural

Studies. 18(6): 863~883. 

䤎Jeffords, S. (1994). Hard bodies: Hollywood masculinity in the Reagan era.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䤎Koteyko, N.(2010). Mining the internet for linguistic and social data: An analysis of ‘carbon compounds’in

Web feeds. Discourse & Society, 21(6): 655~674.

䤎Kracauer, S. (1947/2004). From Caligari to Hitler: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German Film. 

䤎Matthews, S.(2001). Change and theory in Raymond Williams’s structure of feeling. Pretexts: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10(2): 179~194. 

䤎Neale, S.(1991). Aspects of ideology and narrative form in the Americn war film. Screen 32(1): 35~57. 

䤎Neale, S.(2000) Genre and hollywood. London: Routledge.

䤎Pribram, E.D.(2009). Cold comfort: Emotions, television detection dramas, and cold case.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䤎Scannell, P. (1996). Radio, television and modern lif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xford: Blackwell.

䤎Simpson, D. (1992). Feeling for structures, voicing “history”. Social Text 30: 9~26.

䤎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䤎Williams, L.(2009). Melodrama revisited.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䤎Williams, R.(1961) The long revolution. 성은애 역(2007). 『기나긴혁명』. 문학동네. 

䤎Williams, R.(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䤎Williams, R.(1979). Politics and letters: Interviews with new left review. London: NLB. 

䤎강미자(2004).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된 대중 영화: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를 중심

으로. 『문학과영상』5(1): 257~275.

䤎강성률(2004). 우리에게분단영화란무엇인가. 『리토피아』15호. 

䤎강성률(2006). <피아골>과 <남부군>: 빨치산에대한극단적인두시선. 『내일을여는역사』26호.

䤎강성률(2008). 『한국영화, 중독과해독: 영화평론가강성률의 1999~2008 한국영화진단』. 리토피아. 

䤎강성률(2010). 『영화는역사다: 한국영화로탐험하는근현대사』. 살림터. 

䤎강웅식(2008). 반공주의와문학장의형성. 『반공주의와한국문학의근대적동학 1』. 한울아카데미. 

수정  1905.4.23 9:4 PM  페이지20   g4-1 가상 프린터 2400DPI 175LPI

20



䤎강유정(2005). 전쟁이라는소재와낭만적이상화. 『동양정치사상사』5(2): 155~170.

䤎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45(1):

191~227.

䤎고민수 (2000). 감정어휘평가사전에기반한영화평리뷰자동분류및등급화시스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곽정래·이준웅(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한국언론학보』53(6):

196~217.

䤎곽현자(2009). 『조폭영화를 통해 본 민주화 20년 한국 사회 심리의 한 단면: <게임의 법칙>에서 <두사부일체>까지』. 서울

대학교박사학위논문. 

䤎권은선(2001). ‘한국형 블록버스터’에서의 민족주의와 젠더: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를 중심으로. 『여/성이론』

4: 98~117. 

䤎권은선(2002). ‘한국형 블록버스터’<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민족주의.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䤎권혁남(1999). 반공주의회로판읽기: 한국 반공주의의의미체계와정치사회적기능. 당대비평, 8: 46~78.  

䤎김경현(2002). “남자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의 일탈자, 국가안보, 블록

버스터의미학. 연세대미디어아트연구소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䤎김광억(1999). 문화소통과 문화통합: 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이정복 외『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145~174. 서울대학교출판부. 

䤎김권호(2006). 한국전쟁영화의발전과특징: 한국전쟁에서베트남전쟁까지. 『지방사와지방문화』9(2): 77~108. 

䤎김귀옥(1999). 『월남인의생활경험과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䤎김귀옥(2000).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와 통합방안 모색. 『KBS 통일방송 국제 심포지엄: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방송의역할』발제문. 

䤎김귀옥(2005). 탈냉전시대이산가족문제를보는새로운시각과해법. 『통일문제연구』43: 139~166.

䤎김귀옥(2009). 글로벌 시대한국이산가족의정체성과새로운가능성. 『사회와역사』제 81집: 131~168.

䤎김동춘(1992/2008).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변동』. 풀빛.

䤎김동춘(2011). 냉전, 반공주의질서와한국의전쟁정치: 국가폭력의행사와법치의한계. 『경제와사회』89호: 333~366.

䤎김동춘(2012). ‘간첩 만들기’의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의유신체제. 『민주사회와정책연구』21: 146~174. 

䤎김동춘(2012). 분단이 낳은 한국의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과냉전, 식민주의 지속으로서 분단의폭력성.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단주최『한반도비평화구조와분단: 이론과실제』발표자료집. 

䤎김득중(2009). 『‘빨갱이’의탄생; 여순사건과반공국가의형성』. 선인. 

䤎김미현편(2006). 『한국 영화사-개화기(改化期)기에서개화기(改花期)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䤎김병로·김병조·박명규·서호철·은기수·정은미(2007).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

䤎김보경(2007). 한국분단영화에나타난분단의의미변화연구: 1990년대후반이후를중심으로.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김봉국(2012). 한국전쟁이후 1950년대 간첩담론의양가성. 『역사연구』22: 105~138.

䤎김봉석(2003). <이중간첩>-2000년대에만나는 1980년대 첩보전쟁. 『민족21』24: 150~151. 

䤎김상준(2007). 『남북한방송보도에관한비교연구: 언어 표현과문체적특성비교를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䤎김새로미(2007). 『남북 화해협력 시대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쉬리>, <웰컴투 동막골>, <태풍>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䤎김성곤(2004). 통일에 대한염원과잃어버린정체성추구. 『영화속의문화』. 237~143. 서울대출판부.

䤎김소동(1976). 반공영화의소재, 표현, 그리고대중성: 선전강조의탈피와제작방향을위하여. 『영화』17: 21~25. 

䤎김수용(2005). 『나의 사랑씨네마: 김수용감독의한국영화이야기』. 씨네21.

수정  1905.4.23 9:4 PM  페이지21   g4-1 가상 프린터 2400DPI 175LPI

21



䤎김수현(2005). 『한국분단영화의이데올로기의변천: <쉬리>이후 한국분단영화를중심으로』.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김영진(2006). 『현대 한국영화의작가적경향에대하여: 장르의변용성을중심으로』. 중앙대박사학위논문. 

䤎김영하(2006). 『빛의제국』. 문학동네. 

䤎김은주(2007). 『<쉬리> 이후 등장한분단영화의장르파생에대한산업적요인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김의수(1999). 『한국분단영화에관한연구: 분단영화의장르적정의와진화과정을중심으로』.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김정훈·조희윤 (2003).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희윤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지배담론과민주주의동학』. 함께읽는책. 

䤎김종원(1967). 영상과 반공론: 한국의반공영화. 『자유공론』16호: 196~201. 

䤎김종원(1975/1985). 반공영화론-분단의소재와표현의한계. 『영상시대의우화: 김종원영화평론집』. 제3기획. 

䤎김종원(1986). 1986년 한국영화결산: 토속 성애영화의성행과반공영화에대한외면. 『예술과비평』가을호. 

䤎김차호(2002). 『한국반공영화연구: 반공이데올로기의의미체계와사회문화적기능을중심으로』. 동국대석사학위논문.

䤎김학성(2000). 분단의 문화 현실과 통일담론의재구성. 조한혜정·이우영엮음. 『탈분단 시대를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모색』의서평. 통일정책연구 9권 1호. 삼인.

䤎김형석(2005) 영화 읽기: <간 큰 가족>: ‘통일코미디’가보여주는분단의비극, 『민족 21』, 152~153. 

䤎김화(2003). 『새로 쓴한국영화전사』. 다인미디어. 

䤎남동철(1999). 좌충우돌서울오디세이 <간첩 리철진>. 『씨네21』, 1999.06.01.

䤎남동철(2005). <웰컴 투 동막골>의 시대정신. 『씨네21』, 20005.11.30.

䤎남인숙

䤎노재승(1987). 반공영화의현실좌표와기대. 『영화』111: 44~47. 

䤎문재철(2002). 새로운방식으로분단을상상하기. 연세대미디어아트연구소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䤎문재철(2004). 한국 영화에서작가(주의) 담론의역할에대한연구. 『영화연구』24: 143~165.

䤎박명규(2012). 『남북경계선의사회학: 포스트-김정일시대의통일평화구상』. 창작과비평.

䤎박명규이상신(2011).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측정과분석. 『통일과평화』3집: 129~167.

䤎박명규·김병로·강원택·정은미·이상신·박정란(2011).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䤎박명림(1999). 『민주주의그리고평화와통일』. 세종연구소.

䤎박명진(1991). 북한의 영화. 『북한언론의특성에관한내용분석적연구』.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䤎박명진(1994). 『남북한방송교류를위한접근전략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䤎박용규(1998). 한국언론의북한보도현황과통일지향성에대한연구. 『상지대학교논문집』19집: 183~204.

䤎박우성(2008). 『선전매체로서의영화가반공담론을구성하는방식에관한연구: 1970년대임권택의반공영화를중심으로』.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박지연(2005). 영화법 제정에서제4차 개정기까지의영화정책(1961~1984년). 김동호 외『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䤎백문임(2002). ‘탈이념’의 정치학—<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

구역 JSA』. 삼인.

䤎변인식(2003). 정전 50년-불타는한반도의탱크와이데올로기: 한국 전쟁영화론. 『영화평론』15. 

䤎변재란(2001). 남한영화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이해: <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16: 241~276.

䤎변재란(2002). 지뢰밭 위에서의 위험한 놀이—<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䤎사카모토 리에(2007). 『<쉬리>이후 한국 분단영화의 장르적 진화에 관한 연구: <공동경비구역 JSA>와 <웰컴 투 동막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국제지역대학원석사학위논문.

䤎성은애(2000). 내 마음 속의군가분계선: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창작과비평』28(4): 437~440.  

수정  1905.4.23 9:4 PM  페이지22   g4-1 가상 프린터 2400DPI 175LPI

22



䤎손은경(2006). 『남북관계의변화에따른분단영화의지배적재현패러다임에관한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䤎송재복(2010). 2000년대 한국분단영화에 나타난 접경 공간 재현 연구: <공동경비구역 JSA>와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홍익대석사학위논문

䤎송현호(2006). 『한국영화 속에 그려진 남북관계 표상의 변화와 그 이념적 차이에 관한 연구: <태백산맥>, <쉬리>, <웰컴투

동막골>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안병섭(2006). 『안병섭영화평론집: 영화적현실·상상적현실』. 원민.  

䤎안승범(2010). 소설 원작 반공영화의 주제의식 영상화 양상 일고찰: 유현목의 <불꽃>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집, 357~382. 

䤎안지혜(2007). 『시민사회의성장과한국영화의역동적관계에대한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䤎오동진(2000). 피플 인터뷰: B무비? 천만에, 웰 메이드무비다. 『필름 2.0』, 2000.04.17.

䤎오동진·이지훈(2001). 피플 인터뷰: 베를린영화제에서만남주연배우송강호. 『필름 2.0』, 2001.02.20.

䤎오수성(1993). 적색공포(red complex)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화합』발표문.

䤎오승욱(2003). 『한국 액션영화』. 살림.

䤎오승현(2006). 『대중문화의판타지적재현이역사인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동국대석사학위논문.

䤎오영숙(2009). 1960년대 첩보액션영화와반공주의. 『대중서사연구』22: 39~69.

䤎오영숙(2012). 탈북의 영화적표상과공간상상. 『영화연구』51: 185~212. 

䤎요모타이누히코(2002). 분단의 분절. 연세대미디어아트연구소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䤎우찬제(2006). [리뷰] 김영하의 <빛의 제국>: 접속시대의그물과유령의존재론. 『ARKO 문화예술』323: 192~197.  

䤎유현미(1996). 『태백산맥과반공이데올로기연구』. 경성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윤석민(2009). 『다매체·다채널시대방송기본이념으로서‘통일’제도화방안연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 

䤎윤인진(2009). 이산가족정체성의세대별비교와결정요인연구. 『아세아연구』52(1): 178~204. 

䤎은기수(2011). 통일과 북한에관한사회조사의동향과실태. 『통일과평화』2: 35~75. 

䤎이경화(1993). 『남북한전쟁영화비교연구』.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이봉래(1976). 반공영화의시대적사명: 영화의반공성은오직진실의공감을토대로지향. 『영화』17: 26~29. 

䤎이봉범(2009). 1950년대 문화정책과영화검열. 『한국문학연구』37: 409~467. 

䤎이상길(2005). 1990년대 한국 영화장르의 문화적 정당화 과정 연구 영화장의 구조변동과 영화 저널리즘의 역할을 중심

으로. 『언론과사회』13(2): 63~116.

䤎이성욱(1999). 내 마음의‘간첩’: 김수임, 이수근, 리철진, 쉬리 그리고기타간첩들. 『문화과학』19: 296~311.

䤎이순진(2003). 50년대 공산주의자의재현과냉전의식. 김소연외『매혹과혼돈의시대: 50년대의한국영화』, 소도.

䤎이신화 (2010). 동북아 주요국가의탈북자정책: 재외 탈북자문제와대량탈북가능성을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 53권

3호. 139~168.

䤎이영일(1969/2004). 『한국영화전사』. 도서출판소도.

䤎이영일(1984). 분단 비극 40년 영상증언한한국영화. 『월간북한』15: 106~114. 

䤎이오현(2002). 북한 핵문제에대한의보도태도. 『언론과학연구』2(3): 185~212.

䤎이정우(1999). [시사초점] 영화 <쉬리>에 나타난 남북한관계의 인식: 영화 속에서도 끝내 하나되지 못한 남북의 현실.

『통일한국』4월호: 83~85.

䤎이준서(2006). 『‘통일이후통일과정’으로서의독일통일영화』. 집문당. 

䤎이준웅(2000).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북한관련 정보추구와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영향. 『방송통신연구』51: 223~253. 

수정  1905.4.23 9:4 PM  페이지23   g4-1 가상 프린터 2400DPI 175LPI

23



䤎이준웅(2004a).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한국언론정보학보』

26: 291~326. 

䤎이준웅(2004b).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48(10):

28~56.

䤎이준웅·송현주·나은경·김현석(2008). 정서 단어분류를통한정서의구성차원및위계적범주에관한연구. 『한국언론

학보』, 52(1), 85~116.

䤎이지훈(2000). 해방된 연출감각은보이지않는춤을춘다. 『필름 2.0』, 2000.08.31.

䤎임영(1976). 한국 반공영화의허점: 반공영화와그표현의한계성, 『영화』17: 30~32.

䤎임종명(2011). 해방 공간의스파이이야기와정치적함의. 『역사학연구』41: 127~160.

䤎임종명(2012). 초기 대한민국제(製) 간첩 이야기의 서사와 흥미성: 『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국제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연구』22: 11~57. 

䤎전갑생(2012). 한국전쟁기간첩담론연구. 『역사연구』22: 59~103. 

䤎전명혁(2012). 1960년대‘동백림사건’과정치·사회적담론의변화. 『역사연구』22: 139~168. 

䤎전효관(1998a).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의 의의와 전망.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1998년 10월호

55~65. 

䤎전효관(1998b).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언어: 통일담론과북한학이재현하는북한의이미지. 『통일연구』2권 2호, 43-71.

䤎정기선(1998). 북한 주민에대한사회심리적태도가통일열망에미치는영향. 『한국사회학』32: 427~448.

䤎정성일(1999). <쉬리> 열풍을둘러싼집단최면. 『월간말』154: 230~231. 

䤎정성일(2000). 맹렬하게통일을다그치는이순진한전쟁영화 <공동경비구역>. 『월간말』172: 200~201. 

䤎정성일(2003). <이중간첩>. 『월간말』201, 188~191. 

䤎정영권(2011). 『한국반공영화의제도화연구 : 1949∼1968 전쟁영화와의접합과정을중심으로』.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䤎정영태(1992). 일제말 미군정기반공이데올로기의형성. 『역사비평』16: 126~138.

䤎정종화(2002). 『한국영화성장기의토대에대한연구-동란기한국영화제작을중심으로』.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䤎정태수(2009). 모든 것에 우선한 자본의 패권적 가치와 남북분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1998년에서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영화. 『디지털영상학술지』6(1): 241~270. 

䤎조은(2006). 분단사회의‘국민되기’와 가족: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71:

72~101.

䤎조은(2008).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월남’가족과‘월북’가족 자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7: 191~229.

䤎조준형(2001a). 반공영화소사, 『영상문화정보』22: 29~34. 

䤎조준형(2001b). 한국반공영화의진화와그조건. 차순하외. 『근대의풍경: 소품으로본한국영화사』. 소도. 

䤎조혜정(1996a). 북조선과남한의동질성과이질성. 또하나의문화편, 『통일된땅에서더불어사는모습』. 또하나의문화. 

䤎조혜정(1996b).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북조선’과‘남한’의 문화적 동질성, 이질성 논의와 민족주의·진보주의 담론.

송자·이영선편, 『통일사회로가는길』. 오름. 

䤎조혜정(1997). 통일공간과문화: 비판적재해석. 『통일연구』창간호, 69~87.

䤎주성철(2000). 북한은남한이꾸는꿈. 『키노』, 9월호. 

䤎최종훈(2012). 『은밀하게위대하게』1, 2권. 발해북스. 

䤎하워드진(2006). 공산주의와반공주의. 『오만한제국』. 당대총서. 

䤎한홍구(2011). 한국현대사의그늘: 남파공작과비전향장기수. 『역사비평』94호: 200~257. 

䤎호현찬(2003).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䤎홍세화(1995). 『나는 빠리의택시운전사』. 창작과비평사. 

수정  1905.4.23 9:4 PM  페이지24   g4-1 가상 프린터 2400DPI 175LPI

24



Yi-Jong Suh (SNU)
Lei Tang (CASS)

목 차
—1. 들어가는 말: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2. 사이버민족주의와 중국과 한국 사례

—3. 중국과 한국 사이버민족주의 발전과정

—4.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사례

— (1) : 영토문제

—5.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 민족주의 사례

— (2) : 고구려 역사문제

—6. 사이버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 발전

25



1. 들어가는 말: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인터넷의사이버공간에서공사적여론은
— -증가하는인터넷및스마트폰사용자에의
해현실공간못지않게사회적영향력을지
닌다. 

— -자율적인시민사회와표현의자유의보장
과더불어발전되었다.

— -게시판, 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
터등소통매체의발전에따라기술적으로
발전되고다변화되고있다. 

—인터넷의사이버공간과사이버문화는

— -언제어디서든참여할수있는공론장으로
서비판적이성적이다. (Oeffentlichkeit)

— -사적인대화와감정적인교감, 루머등에
의해지배되고있다. 

—그성숙정도는해당국가의시민사회의발
전에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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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의시각에서인터넷의사이버공간
과사이버문화는
-이상적으로는전세계어디에서나그리고누
구나접근(참여)할수있는 global public 
sphere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언어사용에의해칸막
이되어있다. 중국어사이버공간, 한국어사
이버공간, 일본어사이버공간등 (중국어와
영어사이버공간이인터넷에서가장크다) 

—사이버공간에서국제관계?
— -칸막이된사이버공간에서상대방이없는
일방적견해를유포하기때문에현실공간에
서보다더악화된다.

— -그러한일방적견해가더빠르게더대규모
로유포되어통제할수없기때문에현실공
간에서보다더악화된다.  

—Cyber-Nationalism is more sensitive than 
Real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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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노드 중심성 지수
상호성

참여자 관계수 평 균 표준편차

신문기사

미일전략 83 45 - - 매우 낮음

주교회의 결정 475 768 .003/.003 .005/.006 유의미함

대주교 발언 349 598 .005/.005 .007/.013 유의미함

이라크파병 (오) 60 88 .028/.028 .042/.049 유의미함

대문글
S/W기술자 위기 1118 1362 .001/.001 .015/.001 유의미함

생명윤리중요 445 508 .003/.003 .044/.001 유의미함

주제있는

토론방

악마게시판 118 1539 .089/.089 .129/.136 유의미함

이라크파병 (한) 113 112 .009/.009 .019/.009 유의미함

이공계 위기 326 319 .003/.003 .004/.003 유의미함

민노당 게시판 210 0 - - 거의 없음

—동아시아에서사이버민족주의는국제적관심을
받고있다.

— -고도로발달된인터넷환경에서많은인터넷이
용자로인하여더빠른속도로광범하게유포된다.

— -한중일의강한민족의식과그정체성으로인하
여훨씬더급진화되고있다. 

— Cyber-Nationalism will be one of major problems to be 
solved for promoting East Asian peace and community 
in the nea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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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민족주의와 중국과 한국 사례

— 사이버민족주의연구는사이버공간에서의민족주의
에대한연구로서 2차적, 파생적민족주의연구임. 민
족주의적담론과정체성이사이버공간의특수성에의
해전달-유포-재생산되는기제에대한연구임.

— -정보기술의발달에따라사이버공간에서민족주의
적담론과정체성이다양한매체의발달에따라규모
와속도면에서사회적영향력이강력해지고있음. 

— -인터넷의글로벌기술기반에도불구하고문화적으
로는사이버공간이언어적으로구획되어일국내에서
는상대방없는일방적인주장으로민족주의강화현상
을낳고있음.

사이버공간에서민족주의재생산기제연구

— 사이버공간에서민족주의의재생산기제는확산-논쟁
과정임. 

— 인터넷등사이버공간에서유무선의전투와지속적인
진지구축으로나누어살펴봄

— 기동전 –게시판, 블로그
— 트위터(웨이보)
— 진지전 –커뮤니티, 페이스북(싸이월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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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족주의의주요담론유형
Main discourse type

s 
Advocators and follow

ers
Principle arguments

Official nationalism
, 
Patriotism

government，state-ow
ned intellectuals, comm
onalty  on the governme
nt’s side

calling for the spirit of dedication，be
lieving collective interest higher than i
ndividual interest, preaching a peacef
ul rise of China 

Liberal nationalism liberal intellectuals and 
their mass followers

calling for democracy on the domestic 
politics, while support government’s h
awkish foreign policy in a temperate a
nd rational way

Cultural nationalis
m

cultural conservatives belief in the traditional culture’s uniq
ueness and its significance to contemp
orary society for resisting the invasion 
of Western culture

Anti-west nationalis
m / Radical national
ism

New Left intellectuals
, reformist-Maoists in
tellectuals and their 
mass followers

emphasizing national humiliation, op
posing imperialist hegemony in any fo
rm and in any field, encouraging gover
nment’s hawkish policy to any kind of 
provocation, often developing into a r
adical form

문제중심접근

— 민족주의연구는민족주의가무엇이냐하는개념규정에서
부터논쟁적임. 여기서는문제중심적접근을취함. 민족주
의는안과밖의경계짓기가중요하며그경계짓기작업의
핵심인영토문제와역사문제를중심으로살펴봄

— 1) 영토문제는민족주의의외연을규정하는가장본질적인
문제임. 민족국가의외연을경계짓는기초로서민족적정
체성의외연적범주를규정함. 민족국가의성립과정및안
정화과정에서핵심적인경계짓기작업임.

— 중국과한국은민족국가성립및발전의기초가되는영토
문제의불확정성안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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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민족주의에서영토문제특성
중국의영토문제 한국의영토문제

— 중국영토는역사적으로통일국
가시절에도경계가다양하였음.

— 근대민족국가는가장넓은통일
국가로서청조의영토를지향하
고있음.

— 대만과의통일문제, 티베트/신
장/내몽고등소수민족문제, 댜
오위다오/남중국해등연해대
륙붕문제등

— 한국영토는역사적으로변동
하였으나상대적으로안정적

— 근대민족국가는 500년역사
를가진조선의영토를지향
하고있음.

— 남북한통일문제, 간도등역
사적영토문제, 독도/남해등
연해대륙붕문제등

사이버민족주의와역사문제

— 2) 역사문제는민족주의의내연을경계짓는, 민족
국가의중요한과제임

— -민족국가의외연인영토문제가확정되면그내
연적경계짓기작업으로서역사문제가대두됨. 자
신의영토안의모든인민들의역사적기원(origin)
과변화를명시하여민족적정체성의안정화를꾀
함. 

— -민족적정체성은역사적틀속에서규정되는문
화적내용을지님. ‘국민만들기’ 작업은다민족국
가에서는통일적다민족국가를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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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민족주의에서역사문제특수성

중국의사례 한국의사례

— 중국은역사적으로다양한민족
의지배와, 국가의부침과이합
집산의연속이었음.

— 근대민족국가는천하주의를포
기하고통일적다민족국가를지
향하고있음.

— 왕조사를넘어인민주체의역사
를지향하여, 소수민족사를인정
하지만중국인민들을지배한과
거왕조는모두중국의역사임.

— 한국은역사적으로상대적으로
안정된민족구성과왕조사를지
님. (근대이전한민족형성)

— 근대민족국가는동아시아의위
계적사대관계를넘어독립된민
족국가를지향함.

— 한반도의통일문제이외에만주
지역의한민족의다양한역사에
대한영유권주장

3. 중국/한국 사이버민족주의 발전과정

— 중국과한국의사이버민족주의발전과정은복합적이다.
— -중국과한국의인터넷발전사에기초함. 중국과한국모
두정보통신기술을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여겨적극적으
로구축하였음. 발전국가적에토스에기초

— - 1990년대초부터거부감없이국가적으로인터넷망을구
축하여사용자가급격하게증가하고 지역, 계층, 세대별로
정보격차또한매우큼.  

— -한국은민주화과정에서사이버공간의정치/사회적활동
이증가하여 정치적동원력을보인데반해중국은사이버
공간에의정치적활동을감시/통제하여비정치적활동에
서사회적영향력이증가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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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5년인터넷의상용서비스개시, 2000년다
음카페가 100만개를넘어인터넷열풍, 효순이/미순
이추모열풍과노무현대통령당선, 이후독도문제와
일본교과서, 동북공정, 한미FTA와광우병수입쇠고기
반대촛불시위등으로확장

— 중국은 1994년인터넷상용서비스개시, 인터넷가입
자 1억인 1999년인도네시아/유고사태발생집단항의
물결과시위조직. 2009년인터넷가입자 3억8,400만
명에이를정도로폭발적, 3억3천만명이인터넷으로
뉴스를보고, 2억3천만명이검색엔진으로검색, 2억2
천만명이개인블로그를개설함.

Table 3 Internet users in China, 1997-2011 
year Internet users Penetration rate（%）

1997 670,000
1998 2,100,000
1999 8,900,000
2000 22,500,000
2001 33,700,000
2002 59,100,000 4.60
2003 79,500,000 6.20
2004 94,000,000 7.20
2005 111,000,000 8.50
2006 137,000,000 10.50
2007 210,000,000 16
2008 298,000,000 22.60
2009 384,000,000 28.90
2010 457,300,000 34.30
2011 513,100,000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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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한국사이버민족주의발전사
— 1단계: 1999년이전
— 사이버민족주의발아기
— 인도네시아/유고사태
— 2단계: 1999-2003 침묵기
— 3단계: 2003-2008 본격기
— 신간센기술/난징학살일본
항의/불매운동으로사이버
민족주의본격화

— 4단계: 2008년이후
— 티벳 3.14사건, 올림픽송화
봉송등이슈의다양화와
정치적활용

— 1단계: 2000년이전
— 인터넷의미발달과민주적
소통공간의확장제약

— 2단계: 2000-2007 본격기
— 효순이/미순이사건, 독도
문제와일본교과서, 인터
넷의정치화

— 3단계: 2008년이후
— 한미FTA반대등으로모바
일을통한유동적소통성/
동원성증가와인터넷의
정치화통제

중국사이버민족주의의 5대주요사이트
Forum Site address Time of foun

dation
Primary political prefere

nces or tendency

Qiangguo(Stro
ng nation) For
um

http://bbs1.people.
com.cn/

May 9, 1999 Leftism, nationalism,

Tiexue Forum http://bbs.tiexue.n
et/

2011 Leftism, nationalism

Tianya Froum http://www.tianya.
cn/bbs/

March, 1999年 multiple political orienta
tion, some sub-forums li
ke Guantian chashe are w
ith relatively strong  liber
alism-orientation

KDNET Club http://club.kdnet.
net/

2000 liberalism

ZhonghuaWan
g Club

http://club.china
.com/

2000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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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사례
(1) : 영토문제

— 영토문제는사이버민족주의에서가장격렬하고집단
적응집력이강함.

— 하지만한중비교에서영토문제는아직서로상대로서
갈등대상이아님.  

— 진지전으로서 커뮤니티사이트와블로그를살펴보고
실제기동전(전투)가이루어지는게시판의논쟁구조
를살펴봄

독도와댜오위다오문제비교

댜오위다오(센카쿠 ) 문제 독도문제

— 일본제국주의지배의유산, 대
만침략과더불어일본영토로귀
속

— 역사적으로대만영토에속함

— 관련역사자료경쟁있음.

— 2차대전후일본에귀속, 일본의
실효적지배 (개인소유)

— 해양및천연자원에대한이해

— 일본제국주의지배의유산, 일
제침략과더불어 1905년독도를
일본영토로귀속

— 역사적으로한국영토에속함

— 관련역사자료경쟁치열함

— 2차대전후한국에귀속, 한국의
실효적지배 (국가소유)

— 해양및천연자원에대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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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문제의중국인터넷노출변화

Google 검색을통해본노출정도 (2004-2011)

Table 4  Volumes of search results of some specific keywords and their conbination

Keywords (in Chinese) volume of search resul
ts in Google.cn

volume of search res
ults in Baidu.com

钓鱼岛 (Diaoyu Island) 40,100,000 40,100,000
钓鱼岛 +战争 (zhanzheng, war) 9,350,000 3,370,000
钓鱼岛 +和平 (heping, peace) 5,110,000 3,050,000
钓鱼岛 +美国 (meiguo, Ameirica) 3,390,000 3,310,000
钓鱼岛 +真相 (zhenxiang, truth) 4,620,000 2,160,000
钓鱼岛 +主权 (zhuquan, sovereignty) 4,520,000 3,620,000

钓鱼岛 +爱国 (aiguo, loving one’s count
ry)

2,460,000 2,370,000

钓鱼岛 +中日友好 (zhongri youhao, Sin
o-Japanese friendship)

185,000 6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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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문제의중국인터넷노출정도

— 중국검색사이트인 Baidu노출빈도 (2006-2011)

Baidu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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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du 2010년

—

댜오위다오논쟁

— 다른이견제시

— 집중공격

— 그러나근거제시

— 이견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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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itorial Issues are the most popular in 
cyberspace 
2005년싸이월드의댓글주제별순위 (SK커뮤니케
이션즈 2005.12.26) (싸이월드 1600만명이투표한분
야별순위에서)
—1위 3/19일“독도지킴이서명동참” (83,527)
—2위 4/16일“당신은누구? 다섯자로답해”
(56,568)
—3위 3/ 1일“3.1절독도태극기달기” (19,698)
—4위 3/13일“혈액형으로보는성격” (18,755)
—5위 1/23일“혼자무인도에간다면?” (16,301)

한국독도문제커뮤니티주요사이트

Member 
No.

Opening 
time

Time of the l
ast posited

oth
ers 

Internet terror union 4,444 2011.8.15 2012.1.25

K.J.C. Anti-Historical di
stortion Committee 

4,256 2002.8.2
8

2012.1.22

2ch/Japan babarism 3,215 2011.8.11 2012.1.21

Dongbuka-yeoksa-jikim
i

1,838 2007.10.
9

2011.12.3

Dokdo-sasudae 1,477 2000.6.5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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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of the News that old Japanese map which was 
newly found out proved Dokdo being one of Korean 
territory.

- That news is in high speed disseminated into 
blogs and communit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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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of the News of opening to the public an old 
English map that today’s Japanese sea was named as 
Sea of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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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news was rapidly disseminated into 
blogs and community sites.

5.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사례
(2) : 역사문제

— 사이버민족주의의발전에따라역사문제가점차중요
한주제가되고있음. 

— 한중비교에서고구려의역사문제는직접적인당사자
로서갈등대상임.

— 한중간사이버민족주의는역사문제를넘어문화유산
전반으로확대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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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고구려사인식

— 고구려역사는중국의역사다. 일국주의적시각에서
— 고구려는중국내변방의지방정권이다. 

— 통일적다민족국가로서중국내조선족과만주족등
소수민족의역사다.

— 고구려역사의중국화는북한에대한역사적지배와
연관하여북한지역에대한영토적관심과직결되어있
다.

고구려역사의한중인식비교

— 고구려역사는중국의역
사다. 일국주의적시각에
서중국내변방의지방정
권이다. 

— 통일적다민족국가로서중
국내조선족과만주족등
소수민족의역사다.

— 고구려역사의중국화는
북한에대한역사적지배
와연관하여북한지역에
대한영토적관심과직결
되어있다.

— 고구려역사는한민족의
역사다. 일국주의적시각
에서한민족을이루는 3국
의하나다.

— 만주족이피지배민으로다
수를이루지만지배계급으
로서한민족의역사다.

— 고구려역사의정당화는
만주지역에대한역사적
지배와연관되어만주지역
에대한영토적관심과직
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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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문제의중국매체관심도변화

고구려문제의중국인터넷노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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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역사논쟁
게시판분석

— (Tianya포럼)

— 이견제시와

— 집중공격,
— 그러나서로근거

— 상이함

— Tianya포럼(www.tianya.cn)에서 ‘안샨인’은고구려의
한국민정체성을입증하는 여러가지증거를제시하면
서고구려와발해가단군과치우대왕의후신으로한족
의역사일수없다고주장. 대한족(大漢族)으로서중국
인은혈연의식없는하나의민족이다라는주장을비판
하였다. 

— -이에대해강한반론이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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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spice’는이성적인대안으로다음과같은제안. 1) 
고구려역사문제는동아시아에존재하는민족주의적
역사관념의결과이다. 2) 현재국민국가영토안에는
역사적으로전혀상이한영토를가진많은정치체제가
있었다. 3) 우리가결론에도달해야한다면, 현대민족
국가의영토의원리에따라고구려역사는중국과한
국에모두귀속된다.

— ‘sabaofu’, ‘tygk002’는비판적인입장에서 crazyspice와
논쟁하였다. 역사의공유는현실적으로타국의내정간
섭문제로귀결된다는비판이다.

논쟁

— “crazyspice”: “You can never defeat me! Every word of mine bases on 
the fact. You just follow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at is why we 
liberalist call you lackeys! ”

— “sabaofu”: “ha-ha, you begin labeling yourself as member of Liberal. 
What is Liberal? You will be too powerful to defeat as you are a member 
of Liberal.”

— “crazyspice”: “I have ever pointed out that just genuine nationalism but 
narrow nationalism is the rival of liberalism…Goguryeo history dispute 
is a touchstone for distinguish the fake patriots and real liberalist. The 
former advocates anti- Korea or anti-America under pretenses made by 
false news, and bludgeons the liberalists.”

— “sabaofu”: “Goguryeo history dispute is also a touchstone for 
distinguish the Pan-Korean nationalist and narrow nationalist. There is 
somebody who pretends to be a rational man, but once involved into 
Goguryeo history dispute, his Korean identity features cannot be 
covered any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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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issues are popular in Korean community sites

Member No. Opening time Time of the last 
posited

Others 

Samtaekuk 63,896 2004.2.28 2012.1.26

Hanminjok-Cham-ye
oksa

52,253 2005.1.2 2011.4.1

K.C.J. Anti-historical 
distortion committee

4,256 2002.8.28 2012.1.22

Hangyeore-Cham-ye
oksa

1,318 2006.11.6 2012.1.22

Dongbuka-yeoksa-ji
kimi

1,838 2007.10.9 2011.12.3

Hwandangogi & His
tory

1,361 2001.11.15 2011.7.2

- Case of the News of Chinese drama 
“Changbaisan” 

48



6. 사이버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의
발전

— -인터넷의사이버공간에서민족주의담론은현실공간의
민족주의보다훨씬더젊은이들의언어적이고감정적인
개입으로증폭되는경향이있음. 동시에사이버공간에서
는정보교환과상호소통이쉽기때문에자료와근거, 관점
에대한어느정도이성적이고객관적인대화와논의도가
능하다. 

— -현재논의는주로전자적인감성적인휘둘림이지배적이
지만, 후자적인이성적논의도보인다.

— -사이버민족주의는감성적인측면못지않게민족주의적
폐쇄성을극복한, 열린민족주의혹은소통적민족주의
(communicative nationalism)으로나가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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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주이용자층인한중젊은세대들이사이버공
간을통해서소통적민족주의를지향한다면, 민족주의
적편견과갈등을지향하고 21세기동아시아협력의
중요한디딤돌이될가능성도엿보임.

— -소통적민족주의를위해서는이중언어사용자
(bilingual actors)의역할이중요함. 한국어와중국어
를구사할수있는이중언어사용자들이한중인터넷
공간에서상대방의입장이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
하고보다이성적인대화와토론을가능하게할수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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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원 통보를 중심으로

김도한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북한의수학 현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조사 연구

 수학은이념에 독립적인학문으로 자유로운지식
의 교류를 통한 동질성 추구와 학술 교류가가능

 앞으로다가 올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

 특히연구 분야와 학술 용어의 남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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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 분야의 남북한 비교연구 분야의 남북한 비

남북한 수학 학술 용어 비교

남한에서는 연구 분야가 순수수학에 치중
북한에서는 그 반대로북한에서는 그 반대로
순수수학 분야의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고
실생활 위주의 응용수학 분야에 편중
북한의 연구 분야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한
평가는 북한 수학 연구의 실상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로 큰 의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학술논문을 조
사하여 남북한 연구분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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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특별한 노력 없이 일본식 한자용어와
영어 용어를 그대로 수용해온 경향영어 용어를 대 수용해온 경향
북한에서는 한글화 작업에 많은 노력을 쏟아
일부 러시아식 학술용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학 용어들이 한글로 정착
현재 우리 감각에는 상당히 생소하고
어색한 용어들도 많지만 열린 마음으로
좋은 한글 학술용어는 받아 들일 필 가 있음좋은 한글 학술용어는 받아 들일 필요가 있음
2001-2010년 사이의 발표된 모든 북한 논문에
나온 수학 용어를 정리

2001년과 2010년 사이 “수학”에 나온 논문과
“과학원 통보”에 나온 모든 수학 분야 논문을 대상과학원 통 에 나온 든 수학 분야 논문을 대상

논문들은 “북한학술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www.kpjournal.co.kr에 다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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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한민족 국제 과학기술 학술대회
◦ 장소: 연변대학
◦ 때: 8월 20일-21일
◦ 전체 참석자:  남한 100여명, 북한 45명, 중국 271명 등

1000여명 참석

북한에서는 비날론을 발명한 이승기 박사의
업적으로 화학 연구에 관하여 자부심

함흥 화학연구소와 재미 동포 화학자 모임이
6.25이후 처음으로 함께 추진

수학 분야 참석자: 
◦ 남한: 김종식(대한수학회장), 우무하(부회장), 
김도한(총무) 기우항(경북대 SRC소장)김도한(총무), 기우항(경북대 SRC소장)
◦ 미국: 채수봉
◦ 북한: 조주경(김일성대학 수학부장), 박태제(김책대학
응용수학부장), 정재부(수학연구소 실장)

조주경: 선형확률 프로그램 조정론과 통계적 추정문
제에로의 응용
박태제: 대역적 극값의 우연탐색방법에 관한 한가지박태제: 대역적 극값의 우연탐색방법에 관한 한가지
연구
정재부: 비선형 삼투문제의 수값풀이를 위한 여러그
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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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도한, 권길헌
일본: 가네코(도쿄대)일본: 가네코(도쿄대)
북한: 이재곤(과학원 원사), 최순봉(수학연구소 연
구원), 고00

이재곤 교수는 경성사범 교수 재직 중 월북, 북한
의 한글화 작업에 큰 역할, 가족은 남한에 있음

일시: 1994년 8월 23일-26일
장소: 중국 과학원(양로 주관)장소: 중국 과학원(양로 주관)
참가자: 한국 36명, 미국 동포 수학자 3명, 중국
33명, 중국 동포수학자 3명, 필리핀 2명
북한: 방효숙(평성 수학연구소), 리봉희(유네스코
서기), 지도원

방효숙: 북한의 응용수학과 수학교육 및 마팅게일
이론
학술회의를 금강산과 제주도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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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학자 20여명이 중국의 초청으로 참석
한국 수학자는 100여명 참석한국 수학자는 100여명 참석

연변 학술회의에 참가하였던 정재부 수학연구소장
참석, 또한 북한에서 가장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송창호 외 20명

동포수학자 한경청과 정재부를 통하여 남북한
수학자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회장 로비에서 간담회

북한 정재부 수학연구소장과 발표자 수학연구소 연구
원 김두진 참석
한국 00여명 참석한국 100여명 참석
김두진 발표에 많은 남한 수학자 참석

중국수학회장 란웬과 국제수학연맹 부회장인 마지밍
의 도움으로 남북수학자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고 대화만 나눔

국제수학자 연맹에 한국보다 70년대 말 북한이 먼저
가입했으나 현재는 1등급 회비도 20년 가까이 내지
못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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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5월 7일-9일
장소: 양강도 호텔장소: 양강도 호텔

2008년에는 과총에서 수학, IT,  BT, 해양 분야 학
술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금강산 사
건으로 무기 연기

일시:  2012년 7월 31일

김희남 이공학부장 직접 e-mail로 접촉하여 방문
일본에서도 남북 교류는 3, 4년 끊김

2011년 조선대 55주년 기념식에 박찬모 교수가
참석 (미국 시민)

김희남 학부장이 최근에 한국인으로는 제가 참석
한 것이 유일하다고 함

57



송화헌: “의리만 공간에서의 고유 d라선과 외적구
면에 관하여”면에 관하여
김도한: “Fourier analysis on hyperfunctions
and applications”

간담회:
◦ 조선대 교수들도 한국 정치에 굉장한 관심, 특히 대통령
선거선거
◦ 모든 조선대 교수들이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에
관심이 많고 참석하기를 바람

북한의 수학 분야 학술지는 “수학”과 “과학원통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논문을 대상
“수학” 756편 “과학원통보” 수학 분야 472편수학   756편, 과학원통보  수학 분야 472편
수학 분류는 일반적으로 넓게
◦ 1.대수학
◦ 2.해석학
◦ 3.기하학
◦ 4.위상수학
◦ 5.응용수학
◦ 6.확률 및 통계 로 분류
미국수학회와 Z t lbl tt에서는 MSC(M th ti미국수학회와 Zentralblatt에서는 MSC(Mathematics  
Subjects Classification)으로더 세밀하게 분류.
또한 연도별 참고문헌을 북한, 구미, 러시아, 중국, 일본으
로 나누어 연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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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General
01 History and biography
03 Mathematical logic and 

foundations
05 Combinatorics

31 Potential theory
32 Several complex variables 

and analytic spaces
33 Special functions
34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35 Partial differential 

60 Probability theory and 
stochastic processes

62 Statistics
65 Numerical analysis
68 Computer science
70 Mechanics of particles 

and systems
06 Order, lattices, ordered 

algebraic structures
08 General algebraic systems
11 Number theory
12 Field theory and 

polynomials
13 Commutative algebra
14 Algebraic geometry
15 Linear and multilinear

algebra;matrix theory
16 Associative rings and 

algebras
17 Nonassociative rings and 

algebras

35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37 Dynamical systems and 
ergodic theory

39 Difference and functional 
equations

40 
Sequences, series, summa
bility

41 Approximations and 
expansions

42 Harmonic analysis on 
Euclidean spaces

43 Abstract harmonic analysis
44 Integral 

transforms, operational 
calculus

45 Integral equations

and systems
74 Mechanics of deformable 

solids
76 Fluid mechanics
78 Optics, electromagnetic 

theory
80 Classical 

thermodynamics, heat 
transfer

81 Quantum theory
82 Statistical 

mechanics, structure of 
matter

83 Relativity and 
gravitational theory

85 Astronomy and 
astrophysics

86 Geophysicsg
18 Category 

theory, homological 
algebra

19 Ktheory
20 Group theory and 

generalizations
22 Topological groups, Lie 

groups
26 Real functions
28 Measure and integration
30 Functions of a complex 

variable

g q
46 Functional analysis
47 Operator theory
49 Calculus of variations and 

optimal control; 
optimization

51 Geometry
52 Convex and discrete 

geometry
53 Differential geometry
54 General topology
55 Algebraic topology
57 Manifolds and cell 

complexes
58 Global analysis, analysis on 

manifolds

p y
90 Operations 

research, mathematical 
programming

91 Game 
theory, economic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2 Biology and other natural 
sciences

93 Systems theory, control
9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ircuits
97 Mathematical education

북한의 학술 연구는 후진성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쉽지 않을 것 임

그러나 한글화 작업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와
남한의 수학 용어 한글화 작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약간 생경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

지난 10년간 수학과 과학원통보에 게재된 논문에
나온 모든 용어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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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씨수
이산-->띠염(띄엄띄엄) 
배반사건 >등진사건배반사건-->등진사건
데이터 프로세스-->자료다루기
다항식-->여러마디식
단진동-->홑떨기
지수-->어깨수

북한에서는 급수(series)를 합열이라고 함북한에서는 급수(series)를 합열이라고 함
급수라고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 접했을 때 수열의 합
이라는 개념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합열이라고
하면 보는 즉시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러시아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미분작용소는 미분오뻬라또르, 벡터는 벡또르 등미분작용 는 미분 뻬라 , 벡터는 벡 등
수학의 가장 기본 용어인 compact를 80년대에는
러시아의 영향으로 꼼빡뜨 라고 썼는데 최근에
이 용어를 포함하여 기본 용어들을 최근에
어떻게 한글화 하였나 연구하려고 함

이러한 작업은 남북한 수학용어집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한
수학용어 통일 작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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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목록(가나다 순서)
저자 (논문 수 순서)저자 (논문 수 순서)
저자 수

넓은 분류에 의한 분류
MSC 분류에 의한 분류

연도별 논문 인용 현황

저자 목록(가나다 순서)
저자 (논문 수 순서)저자 (논문 수 순서)
저자 수

넓은 분류에 의한 분류
MSC 분류에 의한 분류

연도별 논문 인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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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목록(가나다 순서)
저자 (논문 수 순서)저자 (논문 수 순서)

넓은 분류에 의한 분류
MSC 분류에 의한 분류

연도별 논문 인용 현황연도별 논문 인용 현황

교수 1090명

비전임교수 230명

연구원 105명

학생 13명

기타 229명

(교사,강사,일반인)

총합계 16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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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학
20%

응용수학
10%

기하학

수학교육
3%

확률통계
6%

위상수학
9%

기타
11%

해석학
27%

암호학
1%

전산수학
2%

11%

북한 수학자가 해방 후 처음으로 남한 학술지에 게재

신문 지상에 소개하려고 중국 공동 저자를 통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허사

게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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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2851937 Khvan, Li Kukh The strong monotonicity condition for a piecewise-
smooth function on solutions of a differential inclusion. (Russian) Dalʹnevost. Mat. 
Zh. 10 (2010), no. 2, 185–191, 34A60

MR2645462 (2011d:93016) Kim, Tujin; Cao, Daomin Local exact controllability of 
the Navier-Stokes equations with the condition on the pressure on parts of the 
boundary. SIAM J. Control Optim. 48 (2010), no. 6, 3805–3837. (Reviewer: 
Eduardo Cerpa), 93B05 (35Q30 76D05 76D55 93C20) 

MR2488695 (2010d:35356) Ri, Jinmyong; Huang, Feimin Vacuum solution and 
quasineutral limit of semiconductor drift-diffusion equation. J. Differential 
Equations 246 (2009), no. 4, 1523–1538, 35Q60 (35B25 35B40 76X05 82D37) 

MR2430805 (2009m:35380) Farwig, Reinhard; Myong-Hwan, Ri Resolvent
estimates and maximal regularity in weighted $L^q$Lq-spaces of the St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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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동아시아 속의 북한” 문제
– 국내 문제 à 남북한 관계 à 주변 4강 à 동아시아 à 세계 라는

다층적 맥락에서 보아야
– 양자 관계를 넘어서 다자 관계를 보아야
–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 구조 차원을 보아야

•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

• 기존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발상을 넘어서
– 노드(node) 행위자 중심의 발상을 넘어서
– 자원권력의 분포로서의 구조론을 넘어서
–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구성론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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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각의 원용

•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의 논의를 원용
–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 네트워크 조직 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

• 세 가지 네트워크 이론의 복합적 원용
– 국제정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노드 기반의 이론도

복합적으로 보아야
– ‘네트워크’와 ‘국제정치’가 만나면?

네트워크로 보면?
•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해서 보면 무엇이 새로운가?

• ‘국(國)’  사이의 정치=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넘어서
– 네트워크들 사이의 정치, 즉 Inter-network Politics 또는 망제정치

(網際政治)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세 가지 테마
– 네트워크 권력론
– 네트워크 국가론
– 네트워크 질서론

• 이론 개발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 탐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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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

여섯 주제
1. 네트워크로 보는 안보 세계정치와 북한

– 사이버 안보의 사례

2. 네트워크로 보는 북한의 외교전략
– 지대추구국가 북한과 의존 네트워크

3. 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북한
–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 개발협력

4. 네트워크로 보는 북한의 커뮤니케이션과 북한 정권의 신호 전략

5. 네트워크로 보는 뉴미디어 정치사회변동
–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북한 사례

6. 네트워크로 보는 북한의 인권 규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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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안보와 북한

북한발 사이버 테러/공격?

• ‘사이버 테러’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 해커의 게임의 국가 간 분쟁으로 성격 변환?

• 기존의 국가안보의 발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문제
– 핵 안보 vs. 사이버 안보

• 네트워크로 보면?
– 새로운 행위자? 새로운 형태의 전쟁=비대칭 전쟁?
– 망제정치 à 국가 행위자와 초국적 비국가 행위자들의 복합 à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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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로 보는 사이버 안보

• 네트워크 구조 속의 사이버 안보 문제
– 사이버 테러와 인터넷의 네트워크 환경 à 착취혈(exploit)의 존

재
– 다양한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러한 공백을 공략: 스턱스넷, 플레

임, 샤문 등

• 비국가 네트워크 행위자의 위협
– 주요 행위자는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들 à “피해

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디도스 공격의 사례 à ANT에서 말하는 비인간 행위자의 대표

적 사례
– 새로운 대항담론을 기반으로 활동?

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창
• 사이버 공격과 국가 행위자의 역할 증대

– 2007년 에스토니아, 2008년 그루지야의 사례
–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2012년의 이란
– 국가 행위자들이 나서게 되면서 확전의 가능성 증대?

• 중국의 사이버 창
– 중국: 일찌감치부터 해커 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2003년 창설)
– 해커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묵인? 흑객-홍객
– 미-중 사이버 전쟁의 가능성?

• 북한의 사이버 테러전 수행 능력?
– 약 3,000여명의 사이버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한국의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진원지로 북한을 지목
– 특히 2011년 농협 인터넷 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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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국가의 디지털 방패

•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방패
– 미국은 정보 인프라 선진국인 동시에 사이버 공격의 취약국
– 1990년대부터 대응전략 마련 à 최근 이란과의 사이버 공격을

주고받으며 경각심이 제고됨
– 한국도 다양한 준비대책 마련 à 2011년 8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 사이버 안보의 글로벌 거버넌스
– 사이버 안보 문제의 성격상 국제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
– 2001년 유럽사이버범죄협약
– 2011년 런던, 2012년 부다페스트, 2013년 한국에서 사이버공간

총회

이론적-정책적 함의

• 사이버 안보 문제는 비대칭 망제정치(inter-network 
politics)의 대표적 사례
– 비인간 행위자 vs. 인간 행위자의 망제정치
–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 vs. 국가 행위자의 망제정치
– 국가들간에 벌어지는 사이버 창 vs. 디지털 방패의 망제정치
– 일국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책 vs. 국제협력의 메커니즘 간의

망제정치
– 정부 간 기구의 협력 틀 vs.  민간 해우이자들이 참여하는 글로

벌 거버넌스의 망제정치

•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단순한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네트
워크 세계정치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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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외교전략

북한과 의존 네트워크

• Structural hole or weak link: 반(反)네트워크, 
반(半)네트워크라는 인식 팽배

• 생존(선군)의 거미줄 치기 vs. 세계화의 거미줄
치기

• 의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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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네트워크

• 국제사회의 지원 내용

• 주요 국가별 지원 내용

• 주요 특징
– 시기별 지원 성격
– 폐쇄형에서 反개방형으로 전환 유도
– 정보, 인력, 물자의 교류 채널
– 취사선택, 유연성 발휘

지대추구 행위

• 북한은 지대추구국가인가?

• 지대추구 전략: 긍정적? 부정적?

•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더디게 하는가?

• 개형-개방 이전 단계 한시적 의미

• 가교국가, 지대국가 à 정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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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 국가 기능 축소, 사회 기능 확대

• 수직적 의존 네트워크 à 수평적 상생 네트워크, 
호혜적 네트워크 유도

• 지대추구 행위 장려?

3. 북-중-러 경제협력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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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속의 소지역협력
• 북한 동북지방,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

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되고 있음.
– 이 소지역 개발협력은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국가적 및 양자 관계적 이해를 동력으로 삼아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영향과 의
미는 무엇인가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 해당 지역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이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

구도가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음. 
– 중국의 창·지·투 개발 및 동북진흥전략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개발 및 블라디보스

톡 메가시티 건설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
고 있음.

• 이 소지역협력이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
아 지역협력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지역정치의 질서의 변동을 결
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동북아시아 세력망의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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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소지역협력과 세력망 구도

• 이 소지역협력의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밝히기 위해 동북아 세
력망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
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이 유용함. 

• 두만강 하구를 중심을 하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북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적 공백을 채우면서 동북아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이 균
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이 소지역개발이 중국이 주도하는 경직적 사회자본을 형성되거나
미국에 의한 대중국 견제로 와해되기 보다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
회적 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이 지역정치를 위해 필요함.

• 이를 위해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동북아 세력망
구도를 균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소지역 경제협력 전개 시나리오별
남·북한의 손익과 동북아 질서에 대한 영향

북한측 남한측 동북아질서

시나리오I

중국주도형

장점: 중국으로부터의지속적이며안정적

인투자의확보 /중국의북한정권보호정

책유지 /외부위협감소

단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 심화 및

장기화 가능성 / 이에 대한 러측 반발에

따른 갈등구조 고조 /북한 내 반(反) 중국

기류강화가능성

장점: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

자 증대로 대북 경제건설을 위한 비용의

절감효과예상

단점: 북한의 동북 제4성화에 따른 통일의

구조적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 / 북의 대남

교류필요성 약화에 따른관계남북관계약

화

-중영향력 확대에 따른 중국 중심 지역경

제질서수립.

-러시아의대중편승

-미역내군사영향력약화.

-경직적 북-중-러 삼각협력관계 성립에

따른북방삼각대 남방삼각의대립구도강

화가능성.

시나리오II

균형화형

장점: 러-중 간 양면외교를 통한 의존의

균형유지 /북한의지경학적자산의장기

·지속적가치실현

단점: 경협구조 안정화에 따른 한국의 참

여조건이개선과한국의참여및그로인

한 남북교류 활성화로 인한 북한 사회 동

요심화가능성

장점: 러시아의 위상 강화를 활용한 한반

도의 안정화 /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의역할을강화할수있음 /남·북·러 3

각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통일 기반

조성가능성

단점: 러 정책의 불안정성을 관리할 경제

력투입규모의증대 / 미국의경제적역할

모색과정에서의불협화음관리필요성

-중국의역내영향력안정화.

-러시아의전략적행위자지위회복.

-동북아 다자협력 기재 활성화 가능성 높

아감.

-지역 경협과정에서 미국 위상은 다소 유

동적이나 안보적 역외균형자 역할을 지속

할가능성.

-유연한 북-중-러 삼각협력이 남방과 상

호작용가능성.

시나리오III

미국견제형

장점: 중국의 개입 가능성 견제 / 미국과

의 교섭 소재 및 교류 가능성 증대 / 남한

과의교류조건개선및활성화

단점: 중국의대북지원축소및그에따른

경제상황악화 /러시아대북영향력강화

에따른제약 /남한으로부터의통일압력

증대

장점: 한국의 미국우선 정책의 유지에 따

른전환비용절감 / 중국부상에따른전환

비용절감 /대북영향력강화기회

단점: 중국의 경제에 대한 편승효과의 감

소 / 미국의높은비용분담에대한강한요

구

-북방삼각 협력구조의 와해와 중국의 역

내영향력제한.

-미·러협력 통한 중국견제 및 지역 경협

프로젝트의국제화가능성.

-미국주도의 지역 다자협력 질서 모색 가

능성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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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협력의 전망과 북한의 역할
• 향후 소지역 협력은 세 시나리오 중 중국주도형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이는 중국이 장차 동북아 경제에 대한 독자적 통합 기반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러시아의 동북아 및 대북 접근 전략이 내포하는 가능성을 주변국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접근 정책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
인가라는 두 변수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음. 다만 중국의 창지투 개발
계획의 추진속도를 두고 볼 때에 주변국에게 남겨진 기회의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이외의 국가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균형화 발전전략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
러한 균형적 소지역협력 구도는 북한과 한국으로 하여금 다면적 복합외교 속에서 남·
북한이 네트워크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여 지역적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가능성을 높
일 것임.

• 균형화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는
북-러 간의 전략협력의 링크를 회복시키고 한-러 전략협력의 내실을 키워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미-중-러 전
략 삼각관계의 재형성을 통해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역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게 할 것임.

한국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
• 외부적으로는 중국 압력에 대응하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전략을 조율하며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면적 외교를 수행하고, 국내적으로는 여론의 분열을 딛
고 남-북-러 삼각 협력에 충분한 경제력을 투입할 정책 추진력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한국은 제한된 자산기반 권력을 넘어 네트워크론적인 관계 권력을 활용하는 전
략을 구사해야 함. 왜냐하면 북-중-러 접경지역의 소지역 협력은 실상 북-러 및 북-중 양자
관계에 따른 협력과 더불어 북-중-러 내지 남-북-러 등의 삼각협력 그리고 다른 지역 국가
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협력 등의 다양한 형태가 중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협력의 분야도 항만과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되는 지역 물류망의 구축, 에너지 운송망
구축이나 전력망 연결과 관련된 에너지안보 협력, 자본-노동-토지의 결합에 의한 농업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의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동북아 협력체제를 네트워크론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은 관계 권력의 균형화
및 협력구도를 소지역에서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설
득하는 지적 리더십과 설득의 리더십을 갖춤으로써 물리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음. 

• 결국 한국은 물적 권력의 대결보다는 관계적 권력의 조정을 지향하는 네트워크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동북아 지역단위의 형
성과 연계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지향하여야 함을 본 연구는 결론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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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1) 문제제기 및 글의 목적

• 기존 북한연구는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선전선동, 벼랑끝협
상, 남남갈등 유도의 ‘전술’ 차원에서 묘사했고, 북한 레짐의 독특한
성격에 근거하여 북한행위를 설명함

• 북한정권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전략에 일정한 조건을 가하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조건과
환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함

• 이 글에서는 2개의 이질적 북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즉 1) 북한
정권의 선전 커뮤니케이션(공식부문)과 2) 수평적 장마당 혹은 초국
적 경로를 통한 메신저 커뮤니케이션(비공식 부문)을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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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argument: 초국가 행위자에 의한 불완전하게 열린 북한 커뮤
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북한의 국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고립상
황은 북한이 국제청중에 대해 희소정보와 자기손실의 정보를 폭로
하는 신호전략을 펼치게 함

2) 북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이론의 접근법

•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의 속성(권력, 자원)보다 관계성(구조 속에
서의 위치)에 중점을 둠

• 북한의 선전 커뮤니케이션(공식부문)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에 있는
자’의 권력이 중요하나 비공식 부문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는 ‘사이에 있는 자’의 권력이 중요

북한의 선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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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모델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북한 커뮤니케이션의 비공식 부문

3) 북한의 선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북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식부문으로서 국제적 수준에서는 링크가 끊
긴 고립된 폐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임

• 대내, 대남, 대외선전에 복무하며 하나의 위계조직으로서 단일 행위
자로서 작동한다. 발신자로부터 수신자를 향해 일방향으로 메시지
가 주입되고 수신자로부터의 피드백이 부재함. 

4) 북한의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북한주민들의 정보획득의 대안경로 추구결과 북한의 비공식 커뮤니
케이션 네트워크는 불완전하게 열림. 즉, 국경을 오가는 상인, 밀수
업자, 무역간부, 탈북자, 탈북기획 브로커, 민간인권단체 등 초국가
메신저가 북한 안팎을 연결함. 그 결과 북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외연이 확장되고 행위자 수+종류가 증가하여 2개 커뮤니케이션 이
질화가 심화되고 전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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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전커뮤니케이션 구조

불완전하게 열린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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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정권의 폭로전략과 자기손실 전략

• 핵,미사일 외의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를 결여한 북한은 자국에 불
리한 정보를 공개하여 자국정보의 희소성을 커뮤니케이션 자원으로
사용함. 폭로전략과 자기손실 전략을 통해 역으로 북한정권이 제공
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 독재국가로서의 북한 정권은 자신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책임질 제
도를 결여함. 그러므로 한번 실추된 명성(깡패국가, 거짓말쟁이)을
회복할 메커니즘을 결여하여 역설적으로 국제청중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것임.

• 예) 광명성 발사실패 공식인정, 신숙자모녀 죽음 공식서한 유엔전
달, 천안함사건에 대해 한국의 사과구걸 녹음폭로위협, 한국 집권여
당 지도층의 종북발언 공개위협

6) 정책적 함의

• 북한주민의 이동통신이나 소셜미디어의 단순한 사용증가가 재스민
혁명처럼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정권의 통제력
을 강화시킬 것이며, 북주민은 외부정보에 대한 노출로 인해 체제저
항보다 오히려 퇴장전략(체제이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큼. 한국, 
미국의 정치심리전 차원의 대북 방송은 북한 내 혁명보다 탈북으로
의 유인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

• 북한을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끌여들여 북한과의 대화와 소
통의 채널을 다양화하여 국제청중을 의식하는 북한정권이 스스로
인권개선, 경제개혁을 추구하게끔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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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

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지역 민주화 움직임에 인터넷과 휴대폰,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주목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권
위주의 국가의 정치사회변동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상

• 유무선 IT인프라 및 컴퓨터와 휴대폰 등 다양한 IT기기에 토대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들은 가상의 공간에 소위 새로운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창출
하여 사회적 담론의 주요 의제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여 옴. 인터넷에
서 시작된 문제제기나 사회비판이 때로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의 집단행
동으로 연결되면서 현실 정치사회변동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기도 함.

•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IT인프라가 취약하며 IT기기의 보급이 저조하여,  소수의
북한주민만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
함. 하지만 최근 들어 IT인프라 개선이나 정보기기 활용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미디어들이 북한 정치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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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뉴미디어 현황: 인터넷

• 북한은 ‘IT 기술발전을 통한 기술 강국에로의 단번도약’이라는 구호아래 IT
기술을 적극 도입. 1990년대 초반 인터넷 시작. 그러나 외부와의 정보교환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
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폐쇄적인 인트라넷의 형태로 보급. ‘광명’인트라넷.

• 북한은 체제선전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30여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실
리은행, 조선무역, 조선우호협회 등을 일본, 중국, 독일 서버를 빌려 개설하
고 운영. 2007년 9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으로부터 북한의 국
가도메인으로 ‘.kp’를 최종 승인 받았고 보안 솔루션 '능라88'을 개발하여
인터넷개방에 대비하여 옴. 현재 .kp 도메인은 태국 록슬리사와 관련된
Star Joint Venture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조선중앙통신 홈페이
지를 자체적인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 

• 현재 전체인구의 5% 내외가 인트라넷인 광명을 활용하고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은 최고위층에 제한된 것으로 알려짐. ‘모기장식’ 인터넷 활용 모델.

북한 뉴미디어 현황: 휴대폰

• 북한의 이동통신은 1998년 7월 최초로 개통. 이 사업은 태국, 핀란드, 대만
의 합작자인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설립
한 동북아전기통신회사(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가 주도

• 2004년 4월 중국 접경지역인 용천역에서 휴대폰으로 원격 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건이 발생한 후 특정계층과 외국인 일부를 제외한 휴대전
화 일반서비스가 금지됨. 

•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OTH)에 의해 다시 북한내 이동통
신서비스가 개통. 2012년 초반 현재 100만명 이상이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
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2012년 11월 오라스콤 사위리스(Sawiris) 회장의 인
터뷰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휴대폰가입자는 150만 명이라 함. 

• 현재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인구의 5% 정도로서 향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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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뉴미디어 현황: DVD, USB 등

• 인트라넷과 휴대폰에 접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소수임에 비해, 탈
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TV, DVD, 라디오, USB 등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하는 가장 보편화된 미디어는 DVD와
라디오. TV와 노트북컴퓨터는 2011년 7월 현재 평양 강동시장에서
미화 300불에 거래되는 고가품임에 비해, DVD 플레이어는 13불, 
DVD는 50센트로 경제적 장벽이 낮음. 

• 북한에서 휴대전화 이외에 가장 선호되는 전자제품은 MP4, USB메
모리 등임. 북한 당국이 허가받지 않은 USB메모리의 판매를 금지하
고 있지만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영화나 음악을 쉽게 저장하고 삭
제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며 한국 드라마나 가요 등을 담은 CD, 
USB메모리 등이 확산되고 있음. 

탈북자 미디어 접근 현황

자료: Ketchum and 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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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왜 북한 당국이 인터넷 개방을 고려하고 휴대폰을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Nesbitt 2012). 북한이 전
면적인 개방을 고려하여 뉴미디어를 확산하고 있다거나 혹은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뉴미디어 확산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견해는 모두 현실적 설득력이 떨어짐. 북한에서 뉴미디어 도
입과 확산은 당국의 통제 하에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첨단 IT 기기나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특히 중국
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와 체제선전 효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
러나는 동기임. 아울러 IT기기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신흥
상인들에 대한 통제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도 언급 (Bruce 
2012).

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북한에서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은 단기적으로 중동지역에서와 같이 급격한
정치사회변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낮음에 비해, 장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 

• 휴대폰 등을 활용한 시장의 확대와 경제적 기회의 창출, 중국, 남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북한내 정보교류 확산 등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으로 북한에 부분
적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김일성에 대한 맹목적 숭배에 비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
심이 약해졌고 북한정치구조와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판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며 부
를 축적하고 동시에 외부 소식을 자주 접하는 북한의 신흥 부유층의 부상이 북
한 정치사회변동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보편화되지 못하고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일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의 확산이나 활용만으로 자동적으로 반
체제 운동이 발전하고 성공하기는 어려움. 뉴미디어의 활용이 확산되는 과정과
온오프라인에서 반체제운동의 구심점의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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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대북전략의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북한 정치사회변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의 확산을 지원하고 특히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합리적인 개혁세력을 형성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제까지 대북 공공외교는 일방적으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북
한체제를 비판하는 선전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음. 새로운 미디어가 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공공외교는 우선적으로 북한내의 새로운 미디어
확산을 지원하고 일방적 선전과 비판보다는 북한 정치사회변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세력 형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야 함. 

• 민주주의, 번영, 평화, 인권 등 21세기 문명표준의 가치를 내재한 다양한 문
화컨텐츠들을 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나아가 이를 토대로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들
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6. 인권 네트워크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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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로 구분되는 인권
•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한 인권

왕권과 자유민간 경쟁에서 자유민의 권리è인권
자유민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인권 주체의 확대
인권이 적용되는 영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내포

• 인권의 세대 구분
1세대 인권 자유, 사유권, 정치적 권리 포함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안정적 제도화
2세대 인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 포함

노동계급의 성장과 양차대전 중 공인
3세대 인권 집단의 자결권과 (문화적) 독자성 유지

반식민주의 운동과 연결됨

국제인권레짐과 네트워크

•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와 국제인권레짐
인권 영역에서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국가군의 등장
개별국가에서 인정된 인권을 국제사회로 투영è레짐
공유된 원칙, 규범 확인에서 시작하여 법적규제로 심화

• 인권 네트워크 (국가 수준)
동류국가군과 국제기구의 연결è네트워크 형성
동류국가군이 활동 영역을 넓힘 (예, ICC 창설)
인권조약 가입으로 인권 네트워크에 가입한 정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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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과 인권 네트워크

• 2차대전과 국제연합
블록 경제권간 경쟁과 갈등è2차대전 발생
2차대전 중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

è경제적 복지와 인권 보호가 평화의 필요 조건
2차대전 승전국 전시동맹의 제도화è국제연합

인권이 평화의 조건으로서 자리매김

• 국제연합 중심의 인권 조약
국제연합에서 회합은 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인권 관심을 국제연합 결의안/선언으로 표현
15개 인권 협약/규약+12개 부속 의정서

북한의 인권 조약 가입

• 북한 인권 조약 가입의 두 물결
1980년 초반 인권규약 A, B 가입

1970년대 후반 국제사회 진출을
모색하던 북한 외교 반영

1990년대 초반 집단학살 방지, 여성과 아동 보호
냉전 후 생존을 모색하던 북한 외
교 반영

• 북한 인권 조약 가입의 특징
협약/규약처럼 상대적으로 모호한 조약에 집중 가입
구체성을 가지 의정서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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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속임 vs. 실질적 인권 향상

• 상충하는 현상
가입 숫자로 164위 (미국보다 많음)
북한 =“state as a big prison” (Muntarbhorn 보고

관)

• 제한적 성공
인권 조약 가입을 매개로 북한 압박è선별적 수용

예: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정례검토
대북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보고관 부인
167개 권고사항 중 117개항 일부 수용

북한 법체계의 제한적 변화

정책적 함의

• 눈속임으로 가입한 인권 조약의 영향
외교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권 조약 가입
전술적 용인 è 북한의 활동 제약/법 체계에 영향
*2012년 대북 인권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북한을 가능한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기
조약기구(조약준수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통한 사회화
북한식 행동기준이 아닌 국제기준에 기반한 평가 지표
북한 고립보다는 북한 포용으로 북한 변화 모색 가능

95



‘네트워크 보기’의 과제

•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의 망제정치
– 국가라는 노드 행위자에 고정된 발상을 넘어서
– 근대 국민국가 모델의 통일모델을 넘어서 à 네트워크 국가론

• 행위자와 구조의 복합
– 특히 보이지 않는 구조의 가시화
– 일종의 ‘중개자’로서의 전략 모색

•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복합à네트워크 권력의 분석
과 실천의 잣대
– 부국강병 게임을 넘어서

감사합니다

sangki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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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길돌아서가기:
통일학·평화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네트워크 분석과 그 가능성 탐색

사회학과
한신갑

1

2

3

4

관계론적 시각

네트워크 분석

자리 매기기,�거리 재기

돌아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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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관계론적시각
방향 잡기

바로가기, 돌아서 가기

• Бе́шеной собаќе семь вёрст не крюк.

• 以迂爲直.
• For every failure, there's an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You 

just have to find it. When you come to a roadblock, take a 
de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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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적 시각

당사자간의직접적인관계뿐만아니라이에간접적으로관
여된 ‘제삼자’들까지를포함하는넓은범위의관계구조로서
의국제사회

첩경과우회로

• 관계성 (연관성)
• 간접성 (이차성)
• 복합성 (중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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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 통일정책 남북관계 남북비교 해외사례 국제관계 탈북자 의식조사 전체

2004
7 6 3 2 0 0 0 0 18

11.5% 20.7% 10.0% 22.2% 0.0% 0.0% 0.0% 0.0% 8.9%

2005
4 3 1 1 0 0 2 0 11

6.6% 10.3% 3.3% 11.1% 0.0% 0.0% 6.7% 0.0% 5.4%

2006
4 5 1 2 1 1 3 0 17

6.6% 17.2% 3.3% 22.2% 11.1% 4.8% 10.0% 0.0% 8.4%

2007
11 6 4 2 1 4 4 0 32

18.0% 20.7% 13.3% 22.2% 11.1% 19.0% 13.3% 0.0% 15.8%

2008
8 1 6 1 0 2 4 3 25

13.1% 3.4% 20.0% 11.1% 0.0% 9.5% 13.3% 21.4% 12.3%

2009
10 2 9 1 3 3 3 1 32

16.4% 6.9% 30.0% 11.1% 33.3% 14.3% 10.0% 7.1% 15.8%

2010
6 1 5 0 1 1 6 3 23

9.8% 3.4% 16.7% 0.0% 11.1% 4.8% 20.0% 21.4% 11.3%

2011
5 2 0 0 3 4 6 4 24

8.2% 6.9% 0.0% 0.0% 33.3% 19.0% 20.0% 28.6% 11.8%

2012
6 3 1 0 0 6 2 3 21

9.8% 10.3% 3.3% 0.0% 0.0% 28.6% 6.7% 21.4% 10.3%

전체
61 29 30 9 9 21 30 14 2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일평화연구원지원연구주제의연도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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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 기존의 이론들에서 보이는 국민국가 중심적, 정치-군사-
안보 중심적 시각을 넘어서면 ‘관계’, 또는 ‘관계를 통한
통합’에 주목하는 시각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 (신)자유주의와 (신)기능주의의 시각에서는 시장, 
민주주의와 제도를 협력의 3대 요소로 보고, 국가 간의
복합적 상호의존과 다차원적 협력, 국제기구에 의한
제도화에서 국가간 통합의 근거를 찾는다.

• 관여가 체제 간 동질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이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확산되어
평화 정착과 공존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Golden Arches 
Theory of Conflic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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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통일학’

관계론적경험연구의한전형을제시하고, 이전형의

통일·평화연구에의적합성을다양한실제자료를통해검증해

보면서, 그적용과확장의가능성을탐색해본다.

네트워크분석
초점 맞추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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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적민족통합의논리
이재열 (2002)

남북한간 관계의빈도와강도가증가하면양자간의통합이
증대한다고보고,�반면에양자 간관계의빈도가약화되고
부정적차원의관계가증가하면이질화가증대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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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거리

1 2 3 4

자리매기기,�거리 재기
지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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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두나라가동시에,�또는 공동으로 가입한국제기구의수가
많으면많을수록두국가의규범과이해의일치정도가(또는
일치의 ‘개연성’이)�그만큼 커지고그들의행위양식에있어
서동질성이높아질것이라는가설을설정할수있다.

구심력/원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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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명 영문약자 기구종류
기구

설립년도

남한

가입년도

북한

가입년도
비고

국제연합 UN 국제기구 1945 1991� 199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전문기구 1945 1949� 1977�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유엔전문기구 1946 1955�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유엔전문기구 1944 1952� 1977�

국제개발협회 IDA 유엔전문기구 1960 1961� -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유엔전문기구 1977 1978� 1986�

국제금융공사 IFC 유엔전문기구 1956 1964� -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전문기구 1919 1991� -

국제통화기금 IMF 유엔전문기구 1944 1955� -

국제해사기구 IMO 유엔전문기구 1959 1962 1986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유엔전문기구 1865 1952� 197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유엔전문기구 1945 1950� 1974�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유엔전문기구 1966 1967 1980

만국우편연합 UPU 유엔전문기구 1874 1949� 1974�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전문기구 1948 1949� 197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유엔전문기구 1967 1979 1974

세계기상기구 WMO 유엔전문기구 1950 1956� 1975�

세계관광기구 UNWTO 유엔전문기구 1974 1957 1987
ICOTT�(1925)�- IUOTPO�
(1934)*

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엔독립기구 1957 1957� 1974� 1994�탈퇴

세계무역기구 WTO 유엔독립기구 1995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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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연결망

가입연결망

준연결망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1 Afghanistan 2 2 1 1 0 2 1 2 1 2 2 2 1 0 2 2 2 2 1 2 1 2 2 2 2 2 1 1 1 2 1 2 0 1 1 2

2 Australia 2 7 1 1 3 3 4 4 3 3 5 4 3 1 5 3 5 2 2 3 3 2 7 3 6 5 3 4 3 3 4 4 0 3 3 5

3 Bangladesh 1 1 2 2 0 1 1 1 1 2 1 1 1 0 1 1 1 2 1 1 1 2 1 2 1 1 1 1 1 2 1 1 0 2 2 1

4 Bhutan 1 1 2 2 0 1 1 1 1 2 1 1 1 0 1 1 1 2 1 1 1 2 1 2 1 1 1 1 1 2 1 1 0 2 2 1

5 Brunei 0 3 0 0 5 2 4 0 2 1 5 3 0 1 4 2 5 0 1 2 0 0 3 1 2 5 0 3 0 1 3 4 0 0 0 5

6 Cambodia 2 3 1 1 2 4 2 2 1 3 4 3 1 1 3 4 4 2 2 4 1 2 3 3 3 4 1 2 1 2 2 3 0 1 1 4

7 China 1 4 1 1 4 2 5 1 3 2 5 4 1 1 5 2 5 1 2 2 1 1 4 2 3 5 1 4 1 2 4 4 0 1 1 5

8 Fiji 2 4 1 1 0 2 1 4 1 2 2 2 3 0 2 2 2 2 1 2 3 2 4 2 4 2 3 1 3 2 1 2 0 3 3 2

9 HongKong 1 3 1 1 2 1 3 1 3 1 3 2 1 0 3 1 3 1 1 1 1 1 3 1 2 3 1 3 1 2 3 3 0 1 1 3

10 India 2 3 2 2 1 3 2 2 1 4 3 3 1 1 3 3 3 3 2 3 1 3 3 4 3 3 1 2 1 3 2 2 0 2 2 3

11 Indonesia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12 Japan 2 4 1 1 3 3 4 2 2 3 5 5 1 1 5 3 5 2 2 3 1 2 4 3 4 5 1 3 1 2 3 4 0 1 1 5

13 Kiribati 1 3 1 1 0 1 1 3 1 1 1 1 3 0 1 1 1 1 1 1 3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14 Korea_North 0 1 0 0 1 1 1 0 0 1 1 1 0 1 1 1 1 0 1 1 0 0 1 1 1 1 0 1 0 0 1 0 0 0 0 1

15 Korea_South 2 5 1 1 4 3 5 2 3 3 6 5 1 1 6 3 6 2 2 3 1 2 5 3 4 6 1 4 1 3 4 5 0 1 1 6

16 Laos 2 3 1 1 2 4 2 2 1 3 4 3 1 1 3 4 4 2 2 4 1 2 3 3 3 4 1 2 1 2 2 3 0 1 1 4

17 Malaysia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18 Maldives 2 2 2 2 0 2 1 2 1 3 2 2 1 0 2 2 2 3 1 2 1 3 2 3 2 2 1 1 1 3 1 2 0 2 2 2

19 Mongolia 1 2 1 1 1 2 2 1 1 2 2 2 1 1 2 2 2 1 2 2 1 1 2 2 2 2 1 2 1 1 2 1 0 1 1 2

20 Myanmar 2 3 1 1 2 4 2 2 1 3 4 3 1 1 3 4 4 2 2 4 1 2 3 3 3 4 1 2 1 2 2 3 0 1 1 4

21 Nauru 1 3 1 1 0 1 1 3 1 1 1 1 3 0 1 1 1 1 1 1 3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22 Nepal 2 2 2 2 0 2 1 2 1 3 2 2 1 0 2 2 2 3 1 2 1 3 2 3 2 2 1 1 1 3 1 2 0 2 2 2

23 NewZealand 2 7 1 1 3 3 4 4 3 3 5 4 3 1 5 3 5 2 2 3 3 2 7 3 6 5 3 4 3 3 4 4 0 3 3 5

24 Pakistan 2 3 2 2 1 3 2 2 1 4 3 3 1 1 3 3 3 3 2 3 1 3 3 4 3 3 1 2 1 3 2 2 0 2 2 3

25 PapuaNewGuinea 2 6 1 1 2 3 3 4 2 3 4 4 3 1 4 3 4 2 2 3 3 2 6 3 6 4 3 3 3 2 3 3 0 3 3 4

26 Philippines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27 Samoa 1 3 1 1 0 1 1 3 1 1 1 1 3 0 1 1 1 1 1 1 3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28 Singapore 1 4 1 1 3 2 4 1 3 2 4 3 1 1 4 2 4 1 2 2 1 1 4 2 3 4 1 4 1 2 4 3 0 1 1 4

29 SolomonIslands 1 3 1 1 0 1 1 3 1 1 1 1 3 0 1 1 1 1 1 1 3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30 SriLanka 2 3 2 2 1 2 2 2 2 3 3 2 1 0 3 2 3 3 1 2 1 3 3 3 2 3 1 2 1 4 2 3 0 2 2 3

31 Taiwan 1 4 1 1 3 2 4 1 3 2 4 3 1 1 4 2 4 1 2 2 1 1 4 2 3 4 1 4 1 2 4 3 0 1 1 4

32 Thailand 2 4 1 1 4 3 4 2 3 2 6 4 1 0 5 3 6 2 1 3 1 2 4 2 3 6 1 3 1 3 3 6 0 1 1 6

33 TimorLest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4 Tonga 1 3 2 2 0 1 1 3 1 2 1 1 3 0 1 1 1 2 1 1 3 2 3 2 3 1 3 1 3 2 1 1 0 4 4 1

35 Vanuatu 1 3 2 2 0 1 1 3 1 2 1 1 3 0 1 1 1 2 1 1 3 2 3 2 3 1 3 1 3 2 1 1 0 4 4 1

36 Vietnam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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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x-좌표 y-좌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남한 미국

(○행)과 (○열)간의 상대적 거리*

북한 261 237 0.0� 172.2� 235.3� 235.3� 235.3� 290.8�

러시아 433 246 172.2� 0.0� 118.4� 118.4� 118.4� 145.7�

중국 461 361 235.3� 118.4� 0.0� 0.0� 0.0� 64.0�

일본 461 361 235.3� 118.4� 0.0� 0.0� 0.0� 64.0�

남한 461 361 235.3� 118.4� 0.0� 0.0� 0.0� 64.0�

미국 525 359 290.8� 145.7� 64.0� 64.0� 64.0� 0.0�

1 2 3 4

돌아서가는 길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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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5장 6장 7장

분석대상

국가 남북한

아시아국가;

유럽국가;

유엔가입국가

293개국 남북한

시기 2011 2005 2011-2012 2011;�2011-2012

국제기구
유엔관련국제기구;�

정부간기구

역내주요국제기구;�

유엔관련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간기구

(유형별)

유엔관련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분석내용

자료변수
국제기구누적가입;�

국제기구공동가입
좌표 유형별가입빈도

설명변수 중첩도;�거리* 거리 좌표;�중심부위치성 거리*

준거변수
남북한간 (분야별)�

대화수

설명변수 준거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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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누적대화수

정치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인도

분야

사회문화

분야
합계

유엔관련국제기구를통한거리 -.504** -.253 -.277 -.601** -.566** -.484**

정부간기구를통한거리 -.689** -.387* -.414** -.752** -.750**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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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의

북한의 행정, 
보건과 남북 학술 공동연구

�북한의 행정과 관료 성향에 관한 연구

임도빈 (서울대행정대학원)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조사 및 균형적 질 평가

박상민 (서울대의과대학)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이 항 (서울대수의과대학)

{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임도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 21 사업단 안지호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엄

Ⅰ. 연구방법론

Ⅱ.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Ⅲ.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

Ⅳ. 독일의 행정통합

Ⅴ. 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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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Hexis = 경험지식, 윤리 ⇒ 인간의 습관
습관에서 특정한 가치가 공유, 기본태도 형성

아비투스 = 인간의 습관체계

아비투스와 장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
구조-아비투스-행위자

아비투스= 특정한 행위자가 특정한 장에 속하게 됨으로써 행위자가
그 장의 구조를 내면화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것
행위자에 내재하는 구조

텍스트 연구자관료의 진술

이론과 개념

북한 행정의 구조

맥락

주관성

간주관성

객관성

텍스트

텍스트

거리두기

북한 관료의 경험 연구자의 경험

다가가기

북한행정의이해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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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방법론

Ⅱ.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Ⅲ.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

Ⅳ. 독일의 행정통합

Ⅴ. 결론

목차

동독행정 장의 형성과 발전

동독행정 장의 형성과 발전
맑스 ⇒ 프로이센 관료제 비판과 대안으로 코뮌행정 제시
부르주아가 아닌 프롤레타리아가 행정의 주체
코뮌 = 전체인민의 의사를 통해 권력을 행사

집행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짐

레닌
맑스의 국가․행정개념을 이어받음
행정의 전문화 지양하고 이를 단순화함

그러나 레닌이 처한 당시 러시아의 현실
⇒ 맑스의 이론으로부터 탈피
러시아의 후진적인 산업구조
⇒ 프로렐타리아를 어떻게 조직화화고 지도하는가?
당의 전위적 역할 강조 = 프로렐타리아의 지도 조직화
레닌의 행정 =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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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집정제

당의 전위적 역할 계획경제

집단주의

동독관료
성향

동독 행정과 관료 성향

삼권일치, 중앙집권이고 위계적인 행정체제

모든 직책은 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간부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의 전위적 역할

국가간부의 당에 대한 충성은 항상 당에 의해 확인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당신은 당에 의해 항상 평가되고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람들은항상 당의 코르셋을 입고 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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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전위적 역할 ⇒ 인치를 가능케 한다

국가간부는 정치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국방부(Ministerium für nationale Verteidigung)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습니다

당의 전위적 역할

(...) 동독은 달랐습니다. 동독에서는 늘 상관이 있었습니다. 상관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상관의 동의 없이 저는 수사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은 절대적이니까요.

법의 기능 약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당과 국가보위부에 대한 행정의 이중 통제

예를 들면 모든 관할구역(Ratsbereich)에는 국가보위부에서 파견된 통제간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담당 행정조직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국가보위부에

보고합니다

당의 전위적 역할

모든 경찰조직에 국가보위부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직의

내부 상황을 그 부서(경찰조직 내부에 있는 국가보위부의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동독경찰조직에는 조직의 장을 보좌하는 막료조직이 있었습니다. 막료조직의 장은

국가장(Staatschef)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관(Polit-Offizier)이 있었습니다.

정치관은 경찰조직의 정치적 책임과 국가간부들의 정치교육을 맡았습니다. 

경찰행정 그 자체가 정치적이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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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원리 = 민주주의 집중제

내무부장관이 경찰을 총지휘합니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 칼 말론

(Karl Maron)이었습니다. 

경찰조직 역시 군대조직체계를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즉 계급제 말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밑에 도(Bezirk)의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독은 14개의 도로 이루어집니다. 포츠담(Potsdam), 

베를린(Berlin),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드레스덴(Dresden), 

코트부스(Cottsbus) 등등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군(Kreise) 그리고

읍․면(Gemeinde)까지 조직됩니다

민주주의 집중제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행정조직의 동형화

한번 예를 들어 막데부르크 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도청이 있습니다. 

이 도조직은 도의 정치조직을 따라 조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조직이

군․경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정 조직은 이와 같이 조직됩니다. 

경찰 역시 다른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당조직을 따라 조직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집중제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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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집중제의 내면화

여기(통일이후 독일)에는 모든 경찰이 주마다 다른 경찰법을 가지고 있어요. 
동독에서는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앙집권제가 연방제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집중제

저는 동독에서 중앙집권제를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집권제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전체 사회의 안전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에서도 그렇습니다. 통일 후 독일은 경찰법이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emberg)주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동독은 하나의 경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방제가 더 우수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행정조적직의 군대화, 경직화, 단순화

동독에서 경찰은 군사화 되었습니다. 청년조직들 역시 군사화 되었습니다. 
나찌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집중제

동독의 인민군대가 창건된 이후 동독의 경찰은 서독과 다른 계급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대장(Hauptmann)을 거쳐서 통일 이전 경정
(Hauptkommissar)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급은 모두 군대식 명칭입니다. 
대위(Hauptmann), 소위(Leutnant), 중위(Oberleutnant) 등 모두가 군대식 명칭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독 사회 전체가 일종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독은 요새화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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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의 의미

계획경제(Staatliche Pl�ne)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원이 부족한 상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동독은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매달, 매년 작업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은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의
지휘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왜 당신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부서는 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보고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간부로써 저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계획경제의 의미

계획경제(Staatliche Pl�ne)

저는 1971년부터 통일 전까지 경정(Kommissariatsleiter)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동베를린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경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정들은 그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정은 연말에 자신의 계획달성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부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항상 목표를 1등으로 달성한 것은
트렙토어(Treptow)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렙토어는 항상 계획의 93%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90%로 항상 3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등이라는 것에 대해 제 상관은
기뻐했습니다. 동독에서 1등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꼴찌 역시 나쁘죠. 
중간이 좋아요 우리는 상관으로부터 질책 받지 않았습니다. 제 상관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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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계획경제

계획경제(Staatliche Pl�ne)

그러니까 자원문제 예를 들면 경찰차의 이용에 상당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속도제한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거기에 대해여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공급 또한 제한적이었어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행정전문화의 어려움

계획경제(Staatliche Pl�ne)

동독의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연료는 아껴야 했어요. 우리부서에는 차가 2대
있었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부서는 항상 한 대는
고장이고 한 대는 부서로 돌아오고 있어서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업무는 항상 급박한 것이 많은데(...) 통일 이후는 많이 달라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차가 필요하면 열쇠를 가지고 차를 이용하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현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통일 이후에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장 지문, 범행흔적을 보전합니다. 그리고 증거수집반이 도착해서 현장증거물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사진사가 와서 현장사진을 찍습니다. 동독은 다릅니다.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분화된 전문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합니다. 동독경찰은
현상스케치를 스스로 그립니다. 그리고 측정도구들을 가지고 직접 측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 이후 경찰행정은 이러한 면에서 장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이 훨씬 수월했으니까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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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

경찰에도 카더정책은 중요합니다. 즉 경찰은 좋은 계급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쁜 제국주의자가 있고 어디에 우리의 동지가 있는 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당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은 항상 당신을 주목합니다. 매달 4시간의
정치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집회가 있습니다. 대집회에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회의의 정점인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치적인 신뢰를 가진 국가간부라면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더교육(Kaderpolitik)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동독교육의 문제점

금전적인 지원은 동독에서는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자기발전을 위한

보상 지원체계가 동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 있기를

선호했습니다.

동독시절 제 부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을 가진 국가간부로 일했습니다.

제 부인은 단지 미용사였습니다. 저는 대학교육을 마쳤습니다. 제 부인은 항상

저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8시간 일하고 당신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동독의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기발전의 기회가 있어야

했는데 말이지요.

카더교육(Kaderpolitik)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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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교육의 특징

동독의 교육은 서독하고 완전히 달라요. 통일 이후 교육은 덜 규율적 입니다. 
예를 들면 서독의 학생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70년대부터 동독에서 전문교육 없이는 더 이상 간부가 될 수 없었어요. 저는 경찰로
임용된 후 4년간의 일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4년간의 방송통신교육 그러니까
총 8년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년 동안 동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경찰로 일을 하면서 총 9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독 경찰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카더교육(Kaderpolitik)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동독교육의 기능 ⇒ 통제

당신이 대학에 가고 싶다면 인민기업의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업노조지도소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당신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서장과 기업의 당서기, 청소년단 등이 당신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를 심사합니다. 그 심사에 합격하면 예를 들면 당신을 라이프치히

대학에 파견합니다라고 적힌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카더교육(Kaderpolitik)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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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문화에서의 상사의 역할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상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로서
조직의 업무성과와 조직원들의 문제는 제 책임이니까요. 제가 모셨던 상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날 여성 동지가 찾아와서 셋째 아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방이 3개인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는 그녀를
위해 새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당신의 부하가 갑자기 당신과 서먹서먹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인이
당신에게 와서 제 남편이 요즘 제게 거짓말을 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부하를 불러서 부인에게 거짓말을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한다면 당신의 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간부의
의무입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자아의 약화

동독사회에 저는 상사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 통일 후에는 각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우리는 직장동료들의 가족들 모두와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또는 연극공연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독이 더 나은 사회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인들의 향유했던 자유시간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동독의 정치체제가 오늘날 보다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독주민들은
모두 직업과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던 과거의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 
동독 주민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사회에 살았으니까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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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관료의 탈정치화

동독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 모든

작업에서는 15명 정도로 구성된 사회주의 작업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반원들 모두와 함께 주말에 소풍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슈프레발트(Spreewald)

에 가서 배를 타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전체 사회적 관계는 통일 전이 통일 이후 보다 좋았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국가보위부에 대한 공포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보위부 요원이 있었는지

아세요? 포츠담은 하나의 도입니다. 천명 정도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포츠담에는 3,000명의 국가보위부 요원과 9,000명의

비공식 요원이 있었습니다.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비밀경찰은 모든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의 국가보위부는 주로 국내를

사찰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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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능

당 신발이 회사에서 만 컬레 생산했다. 그러면 읍에 있는 종합상점에서 삼천 컬레

시골에 있는 상점에 30컬레 보내라. 이게 다 시 인민위원회 양정부와 상업부가

배정하고 받아오는 숫자 주는 거예요. 가격을 회사에서 얼마 받아 왔지만

실제 가격에다 도매가격 거품 씌우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가격 유도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의 생활 필수품을 주고 받고 교환하고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지방행정의 기능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경제기능

남이 어떻게 받았던지 간에 자기 수완이고 능력이지. 서로 가까우면

도움 받는 거고. 사업이 중요한 거지.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지

지방행정의 기능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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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기능

사회적 과제라는게 일을 무보수로 하지. 무조건 일이 있으면 호출 나가고, 

가을철이면 산열매를 과제로 막 하라. 봄철이면 산나무 과제가 나와요. 

그럼 1월1일부터 전투라고

지방행정의 기능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회사 일 나가는 사람 떼서 매번 공사동원 할 수 없잖아. 제일 만만한게

동사무소 인민반 가두라고 만만한 동네 아줌마들 동원해가지고 양어장

짓는다고 돌 주워 올려쌓고 광산을 짓는데 동원했어

지방행정 변화의 의미

사람들 간의 호상관계가 담배한대 줘. 이게 돈 달라는 거나 같아. 

이런 식이 된 거야. 너 하나면 나 하나. 이제 공짜가 없다는 거지

지방행정의 변화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경제가 어려워 질 때는 크게 (당 간부와 관료의) 권력차가 나지 않았어. 

그때 사람들은 양반들이고 어른들이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권력에

더 집착하고 뇌물을 더 받기 위해서 다들 당 간부가 되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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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의 축소

양정부가 해당농장들에 공문을 내려 보낸다 말이야. 당신네 군량미 이번에

얼마다. 군량미를 최우선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곡을 얼마 수매해라. 

그래야 노동자들 배급 주잖아. 그러나 그게 없어졌어. 군량미 뽑고 나니까

나머지 농장원들 분배할 수 없거든.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지방행정의 변화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내가 있을 때 할 일이 없었어. 그래도 출근해서 우리부서는 어떻게 시장에서

사다가지고 하라. 산에 가서 나무 끌어다가 장마당에 팔아서 운영하게끔. 

먹고살기 힘드니까 너 한 달간 장사해서 너 먹고 살고 이 만한 돈을 들여나라

동원에 대한 저항

노동부가 골치 아프지. 해당회사에서는 집에서 밥 먹을려고 하지. 여기서 말하면

실미도 같은데서 국가에서 동원하는 그런 공사를 가겠어. 그러나 위에서 xx시

500명 보내라. 그러면 xx시는 아무개 회사에서 너네. 10명 너네 20명 이렇게

하는데, 안가겠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사람 내라고 싸우고 시끄럽지. 

기업소 지배인하고 밤낮 싸워

지방행정의 변화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이제 동네아줌마들은 말을 잘 안 듣지. 지까짓거 떨어져도 전업주부고 내가 승진

할 것도 없고 네놈새끼들 자꾸 와서 귀찮게 구냐. 그러니까 동사무장들은 머리

아프지. 내가 동사무장들 앞에 나가서 말하기가 얼굴이 얼마나 간지러웠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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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의 축소

탁아소 보내는 게 없습니다. 탁아소 가려면 내라는 게 많고 그러니까 안보내지요. 

그러니까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아기를 봐준다든가. 친정엄마 있는 교원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방행정의 변화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동사무소라는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요. 할당되고 수행하라는 임무를 주는

기관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1세기 인데, 북한은 20세기 보다 더 전으로

후퇴했거든요

행정기능의 사유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정교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부업인거죠. 나는

교원을 하면서 가정교사 하니까 좀 이익이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하죠.

근데 뭐. 살아야 되겠으니까

지방행정의 변화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특히 고난의 행군 들어 무역부분이 좀 났지. 외화벌이 사업소 같은 데 나가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직원들은 한 달에 보름치 혹은 이십 일치 씩 배급을 나눠

준거야. 그래서 외화벌이 사업소 가서 어떻게 빌어 보려고 지배인이 되거나 그런

것이 많아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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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당의 반격

어려워지기 전에는 뇌물이라고 하지도 않았지. 힘들어 지기 시작하니까 이놈들이

내 주머니 챙겨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서면서부터 서로 챙기기 하니까

위에서부터 신호가 내려온 거야. 당 간부들이 뇌물행위,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난리쳤어

지방행정의 변화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2007년도에 외화벌이 사장을 하던 사람을 총살했는데 한 사람한테 총알을 90발을

쐈어요. 총살할 때 학생이고 뭐고 다 모아놓고 했는데. 총을 쏘니까. 사람들이 너무

끔찍해서 고개 돌리고 했는데

Ⅰ. 연구방법론

Ⅱ.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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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일의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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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 통합의 문제점

독일
행정통합

통합과정에서
전문인력 부족

전례 없는 문제

동독 관료의
처벌문제

서독 관료의
고위직 독점

동.서독 관료의
차별적인 대우

독일 행정 통합의 핵심

동독 행정문화의 고려 없는 서독행정제도의

일방적 이식
문제점

동독 행정문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통합 정책부재현실

어떻게하면이질적인동서독의행정문화의충돌을줄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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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Ⅳ와 같은 복지제도는 동독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독인들은 과거에 트라반트
(Trabant)라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12년에서 14년 기다려야 했어요. 오늘날 동독인들
대부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의 집은 새 지붕
으로 바뀌었는데 말이지요. 보세요. (통일이후에 동독 지역에 건설된) 고속도로며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요

실패요인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바이에른 주와 같은 구서독지역에 가 보세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장벽에 대해 물어

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이 동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서독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오늘날

여기에(브란덴부르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동.서독인의 서로 다른 관점

업무와 재교육 업무의 폭증

동베를린은 현재 서베를린과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서독경찰이 담당해야 할 몫이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제 관할 구역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서베를린의

제 관할 구역과 새롭게 편입된 동베를린의 관할구역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전에는 단지

베를린의 현재 업무의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실패요인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동베를린에서 온 경찰 역시 제 부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

재교육 담당자 역시 이들의 업무가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서독 경찰뿐만

아니라 동베를린 경찰들은 재교육하는 일이 이들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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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진출의 불가능과 심사 절차의 불공정성

통일 전 고위직에 있었던 동독경찰간부는 통일 후에는 한명도 직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막료로서 인민경찰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통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습니다

실패요인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을 심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느 상황에서 해고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를

해고하고의 문제는 일괄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관료성향 변화의 어려움

실패요인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행정통합은 어떻게 보면 관료성향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것은 어렵
습니다. 동독관료와 서독관료의 성향체계는 다릅니다. 동독에서 국가는 사람들을 조정
하고 모든 것을 떠맡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동독의
국가처럼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국가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독의 주민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직업생활에
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독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통일의 부정적인
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생활기반을 잃어 벼렸습니다. 실업이 없었더라면
통일은 잘 진행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한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인들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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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서독제도 강요

성공요인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행정지원을 위해 많은 수의 공무원이 파견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들이 최악의 서독공무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의 고위공무원이라면 통일 후에 당신의 부하를 북한행정의 재건을 위해

파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하 중 최고를 북한에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류들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류들 역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삼류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기(구동독)에서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시청의 과장이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부하 중에서 누군가를 동독으로 보내야 했고, 보내진 부하는 멍청한

놈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동독 관료들의 좌절

실패요인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해서 한국에 북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요. 제가 한국의 사정에 잘 모르지만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그래서 동독에서 대학교육은 여성을 위해 배려한 것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탁아소에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에 강의가 8시에 시작하지 않고

9시에 시작해서 16시 전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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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대한 의지

성공요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새롭게 배워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가졌고, 

기뻐했고 열망했습니다. 그들이 동독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물론 그것이

동독출신 경찰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동독경찰은 훌륭하게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였습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당신이 곧 인터뷰 하게 될 M2는 통일 후 제 부하로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는 매우

열려 있는 사람이었고 자유롭고 너무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그는 저에게 단

한번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높은 교육수준

성공요인

동독경찰은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좋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독에서 비교적 상위계층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동독에서 잘 사는 계층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확실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대되었던 데로 그들 모두가 우리와 잘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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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상사

성공요인

통일 후 어느날 베를린 경찰청에 연락이 와서 경찰청이 있는 베를린

쇤네베르크(Schöneberg)로 갔습니다. 거기에 나중의 제 상사인 M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가 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항상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유사한 업무

성공요인

그들은 우리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직적인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동독에서 경찰이었고 통일 후에도 경찰로

근무했으니까요. 동독출신 경찰은 경찰업무에 문외한이 아니라 그들 역시 저와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통합에 있어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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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by doing

성공요인

한 달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은 실습위주의 교육 그리고 3일은 이론
교육말이죠. 경찰서에서 그들의 파트너와 팀을 이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 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동독출신의 경찰을 통합시키기가
어려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더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무엇을 더 교육시킬
것인가가 핵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 재교육프로그램을 시키고
부족하면 다시 3개월씩 이렇게 재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어서 95년, 96년에는 재교육프로그램이 잘 조직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재교육프로그램은 약간은 임시변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빨리 수행되고 그리고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결국 재교육프로그램은 우리 경찰서에서도 팀으로 수행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learning by doing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Ⅰ. 연구방법론

Ⅱ.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Ⅲ.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

Ⅳ. 독일의 행정통합

Ⅴ. 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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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통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능력과도덕성을겸비한관료의북한파견

재교육프로그램에서북한행정문화고려

북한행정의직제분석

능력있는 북한 중.하급관리의 고위직채용확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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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필요성및연구배경

1990년대에들어서면서북한은공산주의국가들의붕괴, 연이은자연재해, 그리고국제사회에

서지속된정치외교적갈등상황으로인해급속도로사회다방면으로의침체와붕괴를경험하게

된다. 이는보건의료에도직접적인영향을끼쳤으며, 90년대이후부터는북한이내세우고추구하

던보건의료체제의유지가불가능해지는시점에봉착하게된다. 반복되는기근과홍수그리고그

로 인한 극심한 아사 사태와 감염질환의 발생은 북한의 많은 보건의료 지표들을 변화시켰으며,

이는국제사회로부터의의료지원을촉발시킬수있었다. 이러한국제원조에힘입어 2000년대초

반부터북한의보건의료수준의회복을한시적으로볼수있었다. 그러나균형잡힌보건의료체계

속에서지속적이고정확한치료를요하는결핵과같은질환의경우, 의료물품이나약이공급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질환발생률이나약제내성률과같은특정지표는개선되지못하는결과들이

보고되고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의일정한배급이공급되지못하면서생계형시장체제가(장마

당) 형성되기시작하였고, 보건의료체제중앙통제권밖에존재하는새로운약품공급원의역할을

하게되었다. 이러한중앙정부의통제권밖에존재하는영역에대한정확한인식과그파급효과의

범위를측정하는노력은북한의현재보건의료체계를이해하는데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북한의보건의료체계
현황조사및균형적질평가

연구책임자 :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박 상 민
공동연구원 :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이 혜 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성명 김 희 숙
메디피스 성명 차 지 호

보조연구원 : 사회과학대학원 인류학과 성명 박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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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북한의보건의료체계를세계보건기구(WHO)에서제시하는국가보건의료체계

분석틀을통해평가하고, 탈북의사심층면접및북한이탈주민설문조사를통해북한의보건의료

체계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시행하며, 북한과유사한변화를겪었던탈사회주의체제전환국들

의 보건의료시스템 변환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의

모자보건현황을살펴보고, 그동안연구가부족했던정신보건의료와관련하여사회주의및탈사

회주의변화과정속에서북한의현황을구체적으로알아보고자한다.

2. 연구의개요및방법

1) 연구목적

○ 문헌고찰 및 남한에 정착한 탈북의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의보건의료체계현황을조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제시되고있는의료체계분석방법을토대

로하여북한의보건의료체계에대하여균형적인질평가를시행하며, 북한과유사한변화를겪

었던후기사회주의체제전환국들의보건의료시스템변환사례를고찰한다.

또한, 북한의모자보건현황을살펴보고, 사회주의및탈사회주의변화과정속에서북한정

신보건의료의현황을구체적으로알아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1)  북한보건의료체계및균형적질평가에대한문헌고찰

○북한의경제위기이전과이후, 그리고현재에이르는사회주의보건의료체계의변화에

대한문헌고찰

○체제전환국들의 탈사회주의체제변환(Post-socialist Transition)시 보건 체계와 현 북한의

보건체계비교를위한문헌고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체계 분석방법틀에 대한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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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최근보건의료체계이해를위한심층면접및설문조사

○탈북의사9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In Depths Interview) 시행.

○북한에서의료경험이있는탈북자을대상으로북한의의료경험에대한설문조사200명

시행

(3)  북한보건의료체계에대한균형적질평가수행및자문회의

○WHO에서 제시되고 있는 의료체계 분석방법을 토대로 각 분야에 따라서 북한의 보건

의료체계에대한균형적질평가수행

○사회주의및탈사회주의시대구공산권국가의정신보건의료변화과정고찰

○통일학, 의학교육, 보건학, 실무담당자등으로구성된전문가자문회의를통한의견수렴

3. 연구결과및고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국가보건의료 분

석틀을통해평가하고, 탈북의사심층면접및북한이탈주민설문조사를통해북한의보건의료체

계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시행하였다. 또한, 북한과유사한변화를겪었던후기사회주의체제

전환국들의보건의료시스템변환사례를고찰하여향후북한보건의료의가능한변화과정을살

펴보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설문조사를통하여북한의모자보건현황을살펴보고, 그동안연

구가부족했던정신보건의료와관련하여사회주의및탈사회주의변화과정속에서북한의현황

을문헌고찰및탈북의사심층면접을통하여정리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분석틀(framework)을 사용하여 재정관리체계 (Financing),

의료물품과기술 (Medical Products & Technologies),  의료정보체계(Health Information System),

보건의료인력(Health Workforce),  의료서비스 전달(Health Services Delivery)의 각 분야에 걸쳐

전체적인북한보건의료의현황과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전체적으로북한의보건의료재정은매우열악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 북한의과거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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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는전인민에대한보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였다. 보건의료정책들

은 중앙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며, 국가 재정을 통해 국영시설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하지만소비에트경제블록이약화되는 1980년대이후북한정부의보건의료재정능

력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급격하게감소해왔고, 1990년대극심한경제위기후

사회주의의료체계를지탱할만한재정은유지될수없었다. 게다가 2002년 7.1 조치와함께경제

와사회보장제도의대폭적인개혁이이루어진후, 국민의복지에대한국가의책임은최소한으

로줄면서보건의료및다른사회안전망은급격히약화되었고, 그 책임은개인이나지역공동체

로전이되었다. 이러한보건의료재정의부족은무상의료를표방하는북한의보건의료시스템이

파행적으로운영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의약품과의료물품의공급이원활하

게이루어지지못하며, 의료인에게도배급과수당지급이원활하지못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

또한, 북한의보건의료재정의부족은상대적으로국내외대북보건의료원조에의지하는비율을

높이게되었다. 하지만, 이러한국제원조는정치적국제관계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게되는경

우가많아, 장기간의체계적인원조를받기는어려운실정이며, 진행되던원조도중도에중단되

는사례들도있다. 대북보건의료원조의공급량과기간의예측이어렵게되면, 의료지원과관련

하여중앙정부의보건성에서는장기적계획을세울수없고, 의료기관들은중요한물품부터비축

하려는경향을가지게되었다.

북한의의료물품과기술분야에서는북한내자체생산의약품및의료물품의공급이제약되

면서, 병원에서무료로제공해줄수있는약은동의약이대부분이며, 모든의사들은매년 2회약

초채취에동원되었다. 의료물품에대해서대외보건의료원조에의존도가증가하면서, 의약품의

공급이제한적이고지속적이지않기때문에상품적가치가높고, 실제지역주민에게필요한약품

이공급되기전에중간단계에서상당부분유출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특히배급과수당지

급이원활하지못한상황에서, 의료인과약품공급과정에연관된중간매개자들에게의약품은경

제적인이득을얻을수있는도구가되었다. 이로인해의약품과의료물품의공급이원활하게이

루어지지못하였으며, 의료인에게도비공식적인의료시장이고착화된것으로보여진다. 

북한의보건의료인력은제도적으로충분한인력이가능하도록양적으로일정수준의의사의

수를 유지하는 것을 고급의 의료 질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의 의사에 대한

범위또한중급의료인력중일부를포함하여정의하고있기때문에인구당의사의수가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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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많다. 북한의경제위기는의료인력의질적저하를함께가져왔다. 1990년 이후에의과대

학을다닌젊은의사들은일정수준의의학교육을받기어려워서고난의행군전의학교육을받은

세대와지식수준, 임상진료경험, 환자를대하는의사의자세등다양한측면에서차이가있는것

으로보여진다. 질낮은의학교육과임상경험부족으로의료의질적수준은하락하였고의사직을

통한수입증대를염두한진료가증가하였다. 의료인력에대한감독체계에서도6.24 검열등을통

한정기적인평가와보고체계를통한의사의진료행위를감독하는체계가존재하는것으로보여

진다. 하지만, 실제의료현장에서이러한감독체계는행정적, 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

가 많으며, 실제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는 부족한

것으로보여진다.

북한에서의료정보관리의체계는감독과관리체계와연계되어있기때문에 정기적인보고체

계가존재하며, 이를관리하기위한기록체계또한확고하게자리잡고있다. 하지만, 계획된구

조적자료수집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현황분석에중요한일부항목들이제외되어정보

가 없거나 필요한 정보가 부분적으로만 있다는 지적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단위의

주요보건의료 통계지표를신뢰할만하게생산할수있는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 이에대한전

문인력교육및훈련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북한의보건의료접근성문제에서병원의수, 병원까지의거리, 의사의수에있어서는수적인

면에서는부족하지않는것으로보여진다. 특히 1,2차 병원들까지의이동시간은한시간이내로

비슷하게 소요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의료서비스이용의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

다. 의료서비스접근성의가장큰장애요인은경제적지불능력이었다. 이는무상진료체제의기능

이온전하지못하다는것과진료뿐아니라식량을포함한임금미지급까지포함하여경제적여건

에영향을주는많은요인들이제기능을하지못하는사회구조로인해환자의지불능력이의료

서비스접근성의가장중요한의료서비스가용의결정요인이되었다. 정부소유의의료기관들이

충분한예산없이, 의료서비스유지에대한책임지게되었고, 이미시장기능과연계되어복합적

인후기사회주의의료체계에서보이는특징들이나타나고있다. 이런상황에서특히사회적, 경

제적으로취약한북한주민들은사적, 공적인제도가혼합된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쉽게소외될

수있음을예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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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수준의균등한의료서비스유지를위한보건의료체계의각구성요소별기능을평가했

을때, 북한의보건의료는전체적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우선국가의감소한국민

총의료비와보건의료재원의부족으로인해무상진료체계의기능이약화되었고, 이는진료, 시술,

수술을위한기반시설의부족과낙후및의료인의임금지급기능마비를유발하였다. 그리고보

건의료감독체계약화로인해의약품공급배급과수당지급이원활하지못한상황에서, 의약품

및의료행위는경제적인이득을얻을수있는도구가되었다. 

탈북의사의 심층면접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북한 보건의료의 탈사회주의 변화를 구체적으

로확인할수있었다. 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료문화의변화속에서출현한비공식적경제와사

회안전망의약화로인해의료접근의불평등을유발하였다. 고난의행군기간동안장기간지속된

경제적어려움은북한의료사회의환자-의사관계의성격을근본적으로바꾸는계기가된다. 의료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의료인들은 장마당에서 약품을 팔고 환자에게 선물을

받는비공식적활동에경제적으로의존하게되었다. 이러한비공식적의료비용의장벽은북한의

인구집단내의사회경제적수준에따른의료불평등을낳게되었으며, 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에

까지나쁜영향을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북한이탈주민설문조사를통해파악한모자보건관

리현황에서도이러한영향이나타나고있다. 북한여성들은산전진찰-출산-산후관리흐름의전

영역에 걸쳐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교육이나 산후관리 영역이

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으며, 산전진찰의경우에도국제기구에서보고한수치에비해실제지

표가낮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최근GAVI나다른국제기구를통해북한에대규모예방접종사

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00년 이전에 출생한 12세 이상의 북한청소년의 경우 체계적인 신생아

예방접종을받지못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은 이미 구 공산권 국가에서 탈사회주의 체제

변환시에발생했던여러보건의료문제들을보이고있거나유사한경과를거칠징조들이나타나

고있다. 1989년소비에트연방의몰락이후유럽과중앙아시아지역에서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

체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거치면서 보건의료체계도 급격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 체제 변환 초기

극심해진정치, 경제및행정적인취약성으로인해대부분의체제전환국들에서기존의사회주의

체제의보건의료시스템이제대로작동될수없었다. 대부분의체제전환국에서보건의료의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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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확대와보건의료사회안전망의취약이나타났다. 체제변환후각국가들의보건의료정

책이어떻게진행되었으며, 이에따른해당국가의보건의료결과들을고찰해보면북한의후기

사회주의의료체계를분석하는데유용한사례를제공할수있다. 

대부분의중앙아시아와유럽의공산권국가가정부재정감소와불안정한의료체제변화로급

격히늘어난빈곤층의의료수요를충족시키는데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경

우는독재정권이가진정치적폐쇄성이기존경제적취약성에더해져체재변환시기극심한보

건위기를만들었다는점에서북한과유사한면이많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적극적인보건시

스템개혁이시도되지않았고, 보건문제의예방과해결보다는문제를감추는데우선점을두었으

며, 보건영역은독재정권의임시적인정책들과일방적인보건의료재정축소발표에따라문제가

악화되었다. 

체제변환국중대안적인의료보험제도의도입을통해안정적인의료체제개혁을이룬슬로베

니아의사례는북한의보건의료체제의변화방향을전망하는데도움이된다. 1991년유고슬라비

아로부터독립후슬로베니아신생정부는시장중심의체제전환과함께붕괴된보건의료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전국민의료보험(compulsory social health insurance)와 민간의료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 그리고민영의료(private practice) 체계가복합된의료보장체계를근간으로하

는정책을수행하였다. 이는독립직후극도로빈곤해진보건재정상태를개선하여사회주의적무

상의료원칙을유지하기위한것이었다. 

베트남의경우탈사회주의시기에비공식적인비용과불법적인뇌물이공공연히요구되고있

어, 저소득층의의료서비스이용을저해하고있었다는점에서도현재북한의탈사회주의보건의

료현황과유사한면이많았다. 개혁개방하의베트남정부는과거처럼의료서비스공급체재전

반을담당할여력이없다고판단하고, 민간에의료서비스공급을위탁하는일련의정책을시행하

며의료의효율성과의료인프라투자촉진을유도하였다. 또한, 약품의생산과공급에대한규제

가풀리면서의료시장에는약품이과잉공급, 소비되는상황에이르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

하기위해베트남정부는증가하는보건의료재정의부담을해결하기위해1992년부터사회보험,

자발적가입보험, 의료급여기금, 아동무상의료기금의4가지형태의의료보험을부분적으로도입

한다. 또한, 해외양자간원조를통해저개발지방의일차의료의공공서비스인프라를확대강화

하였고, 주요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였다. 베트남은 시장중심의 개혁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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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서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전반적인붕괴를막기위한노력을함께기울여왔다는점에

서여타구공산권국가와는다른길을걸었다. 이는향후북한의보건의료체제변환과정에서보

건의료재정안정화와일차의료공급체계및공공의료안정화의문제를다루는하나의청사진을

제시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지금까지북한의보건의료현황과다른체제전환국의탈사회주의시기보건의료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북한의경우사회주의체제유지라는정치적필요때문에시장기능과연계되어작

동하는 의료체계에 대응 하는 개혁 정책들을 공식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

의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추가적인 보건의료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공식 의료경제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의 취약은 현재

북한주민이필수적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중요한장벽이되고있다. 특히의약품에대한환

자 부담의 증가는 의료 인프라의 지역적 차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의료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

다. 비공식적인 이차시장 경제를 통한 규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약품의 유통은 암시장에서 불

균형적인 지역 배분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다자간/상호원조로부터 원조 약품의 상

업적 유출로 이어졌다. 의료시설에 대한 불충분하고 불평등한 정부지원은 지역간 혹은 병원간

보건서비스의격차를크게하였고, 보건감시체계와예방적통제는약화되었다. 시장의의존한

의료제도에서 구금시설이나 다른 정부 시설내의 보건 서비스는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들시설은정부의공적지출에만의존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현행의시장기능으로부터완전히

소외되어있다.

이같은맥락에서볼때북한의료체제의‘탈사회주의전환’은정부규제의외곽에서이차경

제의매우복잡한체계를양산했다. 이미보건의료영역에서상당부분비공식경제의영향력에노

출된상황에서보건의료재정안정화, 지역중심의보건의료인프라구축, 일차의료안정화및보

건의료사회안전망강화등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보건의료개혁정책들이요구된다. 또한,

향후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전략을 구상할 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보건의료의 특성들을

고려하여효과적인원조지원정책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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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기대효과

다양한 문헌고찰 및 심층면접,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들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은 국제사회

에서 제시되는 의료체계분석 기준에 따라 균형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므로, 현재 북한의 제한된

의료재원이가장취약한분야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해줄것이다. 

하나의 질환이나 단편적 보건사업이 국민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이를토대로북한의보건의료체계내구체적인취약점들을찾아낼수있으며, 남북보건의료통

합및대북보건의료지원방안전략을수립할때기반자료로활용할수있다. 

이번연구는심층면접, 표적집단면접등을이용한질적연구를기반으로한자료수집의과정

을거치게되므로, 북한내부자의관점에서바라본의료체계를파악할수있으며그들의경험을

통해서만제공될수있는북한의탈사회주의보건의료변화과정에대한자료를제공하여줄것

이다. 

본 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수있을것이며, 이는북한의전반적인보건의료체계뿐아니라고난의행군이후현재까지진

행된북한의보건의료체계의변화를이해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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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이무영이무영,�,�민미숙민미숙,�,�이이 항항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수의과대학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CGRB)(CGRB)

2013. 2. 7.

보전유전학
(Conservation Genetics)

유전학을유전학을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 보전에보전에 응용응용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Biological diversity)

유전적유전적 다양성다양성(Genetic diversity)(Genetic diversity)

종종 다양성다양성(Species diversity)(Species diversity)

생태군집생태군집 다양성다양성(Biological community (Biological community 
diversity)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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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유전학
(Conservation genetics)

population population 
geneticsgenetics
population population 
geneticsgenetics

molecular molecular 
ecologyecology
molecular molecular 
ecologyecology

evolutionary evolutionary 
biologybiology
evolutionary evolutionary 
biologybiology

systematicssystematicssystematicssystematics biologybiologybiologybiology

phylogeogrphylogeogr
aphyaphy
phylogeogrphylogeogr
aphyaphy

phylogenyphylogenyphylogenyphylogeny

계통지리
Phylogeography

•• 현재현재 개체군개체군의의 지리적지리적 분포가분포가 과거의과거의 어떤어떤 요소에요소에 영향영향
을을 받아받아 형성이형성이 되었는지를되었는지를 탐구함으로탐구함으로 개체군개체군 진화역사진화역사
를를 재구성재구성

•• Gene genealogyGene genealogy를를 이해하여이해하여 현재현재 연구대상종의연구대상종의 집단집단 구구
조와조와 어떤어떤 연계연계성이성이 있는지를있는지를 확인확인

•• Phylogeny + Population geneticsPhylogeny + Population 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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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지리
Phylogeography

••Refugia during Ice age Refugia during Ice age 

•Iberia, Italy, the Balkans and Caucasus
Hewitt, 1999Hewitt, 1999
Biol. J. Linn. Soc. Lond. Biol. J. Linn. Soc. L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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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유전학연구

청설모
Sciurus�vulgaris�

다람쥐
Tamias�sibiricus�

하늘다람쥐
Pteromys�volans

멧돼지
Sus�scrofa

산양
Naemorhedus�caudatus

족제비
Mustela�sibirica�

삵
Prionailurus�bengalensis

호랑이
Panthera�tigris

노루
고라니
설치류와식충목

너구리
Nyctereutes�procyonoides

반달가슴곰
Ursus�thibet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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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필요성
• 남북한야생동물연구네트워크구축

– 생물주권확보및보호-남북양쪽의 공동자산

• 계통분류및 계통지리

– 남북한을포함한동아시아의계통지리연구부족

– 진화역사를밝히는데기여

• 남북한야생동물이해 증대를위한 초석

– 효율적인보호/관리

– 남북간이질감해소/지속가능한 연구

연구목표
1. 기초 생물학분야에서남북한교류협력네트워크형성,�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위한협력모델 제시

2. 한반도다람쥐의계통분류학적관계및계통지리 연구

3. 한반도내 다람쥐의분류체계를명확하게하여고유종확인

및생물자원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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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한반도다람쥐계통분류

및 계통지리

남측연구자
남측시료확보/계통지리및계통분류분석

외부연구자(일본 조선대학교)
북측 시료 확보

유전자시료 확보 및
공동연구네트워크구축

계통분류학적 연구
계통수작성, 분화연대 계산

(기존자료와 비교)

계통지리학적 연구
Network, 다양성 지수, 유전자 흐름

(기존자료와 비교)

통합적분석
계통분석,계통지리,유전적다양성

남북한다람쥐의고유종확립

다람쥐, Siberian chipmunks
Tamias sibiricus

• 25 recognized species in genus 
Tamias

• Only Siberian chipmunk occurs 
in Eurasia including Korea, 
Russia, China, Mongolia, and 
Japan from Hokkaido 

• Introduced to some European 
countries

• One of popular pet animals
• Excellent tree climbers  but 

usually live in 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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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from NNSS (GB non-native species secretariat)

Lee et al (2008) and Koh et 
al (2009) revealed a hug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Russian / Chinese 
chipmunks
➙ At a level of distinct 
species 

Urgent need to identify the 
species range, in particular,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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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metric studyMorphometric study

• 705 intact skulls from 223 localities

• 17 measurements from each skulls  

• Dendrogram of results of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f
Craniometric features (Obolenskaya & Lee et al, 2009)

S. KoreaS. Korea

Central China Russia, Mongolia, Japan

168



시료수집

225�개체
:25�(북한),�71�(한국),�97�(러시아),�29�(중국/대만),�1�(일본),�2�(몽골)

0.02

T. siskiyou T. townsend
T. dorsalis

T. senex

대륙계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북한

반도계
한국, 북한100

100

92

100

95
85

71

100

100

100

100

Neighbor Joining tree of 
Siberian chipmunks based on 
mtDNA cytochrome b gene 
(1,14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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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 Paleartic ecozone 

- East Asia region  

‣ Siberia subregion,

‣Manchuria subregion

• Physical barriers like Mountains 

• Climate change

결 론
•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두 계열(반도계열/대륙계열)로

나누어지는 경계가 북한 내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
고유종 가능성 매우 높음

• 다람쥐의 종경계 및 잡종화 지역이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내에 위치할 가능성

• 이들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시료 확보와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계통지리적 경계 및 진화역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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